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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北京(燕京, 大都) 지역은 일찍부터 한국과 인연이 매우 깊은 곳이다.

고구려와 신라 사람들이 북경 지역으로 들어와 정착했고, 오늘날에도

지명과 사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1) 원 간섭기에 고려 국왕을 비롯한

많은 고려인들이 大都(북경)와 그 주변 지역에 거주했다. 명청 시대에

조선 조정에서 보낸 正朝使, 冬至使, 聖節使, 千秋使 등 節行과 登極使,

謝恩使, 告訃使, 陳慰使, 奏聞使 등 별행이 수도 북경을 빈번하게 드나

들었다.

명청 시대에 북경에 들어온 조선 사절은 예부가 제공해준 지정된

사관이나 사찰에 머물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사절이 머물렀던 여러

장소를 통틀어 모두 조선사관이라 칭한다.2) 북경 소재의 외국사관은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논문임.

1) 朴現圭, 북경 지역 韓民族 離散 지명과 유적 (韓民族硏究, 7, 韓民族學會,

2009.6), pp.71-90.

2) 각종 고문헌에 기술된 조선 사절이 머물렀던 북경 관사의 명칭은 회동관, 고

려관, 조선관, 건어호동관, 옥하관, 남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관사는 조선

사절만이 사용하는 전용 관사가 아니지만, 때로는 국가 개념 의식이 들어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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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 차원에서 외국의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세운 迎賓館

과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했다. 조선사관은 단순히 숙소 역할만 하는

장소가 아니고, 양국의 외교 업무가 이루어지는 최일선의 실무 장소였

다. 부차적으로 양국 인사들이 만나 시문을 수창하고 학문을 토로하는

문화 교류의 장소, 사절과 함께 수행한 상인들이 물자 교역을 전개하

는 공무역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명청 시대 조선 사절들이 북경 도성에 머물렀던 관사는 어디인가?

여기에 관한 선행 연구는 동북 삼국 학자들이 외국 사절의 접대 관사

인 會同館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회동관 소속의 조선사관을 찾아보았

다.3) 일부 연구는 조선 使行錄(일명 燕行錄)을 활용하여 조선사관을

찾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자료 수

집의 한계와 논제 방향이 다소 달라 조선사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

확하게 짚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조선 사절이 남긴 사행록은 북경

에 소재한 조선사관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각종 사행록

에는 거의 어김없이 북경 소재 조선사관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각종

사행록 총서에 편입된 책자의 총 숫자만 하더라도 수백 종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도 관련 책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선행 연구에서 열거하지 않았던 책자도 상당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 국내외 학계나 언론에서 중국 경내에 소재한 한국

사 명칭을 조선관, 고려관이라고 불렸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관사의 통칭을

조선 사절이 머물렀다는 점에서 조선사관으로 정한다.

3) 矢野仁一, 會同館に就いで (支那近代外國關係硏究: ポルトガルを中心とせる

明淸外交貿易, 京都: 弘文堂書房, 1928.3), pp.133-150; 松浦章, 明淸時代北京

の會同館 (神田信夫先生古稀紀念論文集: 淸朝と東アジア, 東京: 山川出版社,

1992.3), pp.359-379; 祁慶富, 明淸時代北京的朝鮮使館 (亞細亞文化硏究 8,
暻園大學校 아시아문화연구소・中央民族大學 韓國文化硏究所, 2004), pp.61-78l;

祁慶富・金成南, 淸代北京的朝鮮使館 (淸史硏究 2004-3, 中國人民大學 淸

史硏究所, 2004.8; 한중 양국에서 각각 발표된 동일한 논문의 저자가 불일치

함), pp.107-114; 韓東洙, 實學派 學人 洪大容의 中國 建築觀과 北京 朝鮮館에

관한 연구 (建築歷史硏究 15-1, 韓國建築歷史學會, 2006.3), pp.29-40; 姜東

燁, 회동관과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동아시아 문화의 통섭과 역동성, 서울:
박이정, 2009.8), pp.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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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적을 찾는 작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사적은 부

족한 국내 문헌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학술적 이점 외에 조상들이 남

긴 역사적 현장 속에서 향후 한중 양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대적

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중 양국이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이

웃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발전을 도와가며 우호교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북경 소재 조선사관은 한중 양국 교류가 활발하게 전

개된 역사적 현장이다.

따라서 북경 소재 조선사관에 관한 제반 사항을 파악하는 기초 작

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출발하여 북

경 소재 조선사관의 종류와 변천, 위치와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둔다. 참고 자료는 현존 각종 사행록과 선행 연구물을 바탕으로 삼는

다.

Ⅱ. 명대 북경 소재 朝鮮使館

북경은 오랫동안 중국의 수도 또는 陪都 역할을 하였다. 戰國 시대

燕나라가 燕山과 가까운 곳에 수도로 삼고 燕都라고 불렸다. 938年(會

同 1)에 요나라가 북경을 南京이라 명명하고 배도로 정했다. 1012년(開

泰 1)에 燕京으로 개명했다. 1153년(贞元 1)에 금나라가 북경에 도읍지

를 세우고 中都라고 불렸다. 1215년(神宗光定 5)에 몽골이 금나라를 차

지하자 다시 연경으로 개명했다. 1272년(至元 9)에 大都로 개명하고 수

도로 삼았다.

1368년(洪武 1)에 명 태조 朱元璋은 應天府(남경)를 수도로 삼아 명

나라를 건국했다. 그 해 장수 徐達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북벌에 나

서 원 대도를 점령한 뒤 도성을 철저하게 파괴시켰고, 이와 동시에 수

도 지위를 박탈하고 北平府로 강등시켰다. 1370년(홍무 3)에 아들 朱棣

를 燕王(훗날 영락제)에 봉하고, 1380년(홍무 13)에 북평을 번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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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게 했다. 이로부터 북평 도시는 연왕 주체에 의해 새롭게 건설되어

차츰 옛 모습을 되찾아갔다. 1402년(建文 4)에 주체가 靖难의 변으로

황권을 차지했다. 1403년(永樂 1)에 자신의 번국이었던 북평을 북경으

로 개칭하고 사실상 천도 작업에 나섰다. 북경이라는 이름은 바로 여

기에서 나왔다. 1421년(영락 19)에 도성 건설 작업이 일단락되자, 남경

의 중앙 기구를 북경으로 옮기고 정식 수도로 삼았다.

명 仁宗과 英宗 시대에 한때 북경을 황제가 머무는 행재소로 강등

되었다가, 곧이어 수도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청나라가 북경으로 들어

온 뒤에도 계속 수도로 삼았다. 중화민국이 건국한 1911년에 수도를

남경으로 정했다가 이내 북경으로 천도하였다. 그 후 북경은 군벌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1928년에 국민당정부가 북벌을 행하여 군벌들을 몰

아내고 北平으로 강등시켰다. 1937년 華北 지역에 들어선 친일정부인

中華民國臨時政府가 북경을 수도로 정했으나, 1945년 중일전쟁이 끝나

자 국민당정부에 의해 다시 북평으로 남았다. 1949년에 공산당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 다시 북경으로 천도하여 오늘날까지 수도

로 남아있다.

1. 燕臺驛

북경 도성에 소재한 조선사관의 역사를 고찰하려면 명청 시대 會同

館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무제 때 大鴻臚를

두어 외국 사신의 업무를 관장했고, 북제 때에 鴻臚寺로 개칭했다. 남

송 이후에 폐지되었다가, 명청 시대에 들어와 다시 복원되었다. 원나라

때 예부 소속의 회동관을 두어 외국 사신의 업무를 관장했다. 명나라

에 들어와서는 예부 소속의 회동관은 사신이나 빈객들을 접대하는 공

관 시설로 남고, 외교 접대 업무는 鴻臚寺少卿이 관장했다. 청나라 때

에는 명 회동관 제도보다 좀 더 복잡해졌다. 예부 소속의 회동관은 여

전히 사신이나 빈객들을 접대하는 공관 시설로 활용되었고, 이외에 병

부와 理藩院에도 따로 회동관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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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조선사관 

명나라 때 접대 공관은 수도와 지방에 따라 명칭을 달리했다. 수도

에는 회동관이라 불렸고, 지방에는 역관 또는 遞送所라고 불렸다.4) 명

건국 초기에는 應天府(南京)를 수도로 삼고, 지방 행정지로 격하된 북

평부에는 燕臺驛과 烏蠻驛을 두었다. 1368년(洪武 1)에 명 徐達이 원

대도를 공략한 뒤에 궁궐을 비롯한 대부분 건물을 철저하게 파괴시켰

다. 이때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기관인 회동관도 파괴되었다. 명 주체가

연왕이 된 이후에 연대역과 오만역이 새롭게 세워졌다.

명나라 때 조선 사절은 줄곧 옥하관(남회동관)에 머물렀다. 그렇지

만 연대역(훗날 북회동관)은 한국 사절과 전혀 연분이 없는 곳이 아니

다. 우선 조선 건국 직전에 고려 사절이 연대역에 머문 적이 있었다.

또 북회동관으로 바뀐 이후 옥하관에 머무는 조선 사절들은 북회동관

에 가서 예부상서가 주최하는 공식 연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본 논문

4) 大明會典 권145 兵部二十八・驛傳一・會同館 : “自京師達于四方設有驛傳,

在京曰會同館, 在外曰水馬驛幷遞送所” (江蘇廣陵古籍刻印社本, p.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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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연대역을 논술 범주 속에 포함시켰다.

1368년(洪武 1)에 명나라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고, 이듬해에 고려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며 양국의 외교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려 사절이 명 수도 응천부(남경)로 가기 위해 황해사단항로나 묘도

열도로 드나드는 해상 사행노선을 이용했다. 조선 건국 직전인 1389년

(공양왕 1)에 權近 일행은 이례적으로 육로로 요동과 하북 지역을 거

쳐 북평에 도달한 다음 다시 북평에서 경항대운하를 따라 응천부로 들

어가는 내륙 노선을 이용했다. 권근이 북평에서 머문 관사가 바로 연

대역이었다. 이해 7월 15일에 북평에 도착하여 18일에 떠날 때까지 연

대역에 머물며 당시 燕王이었던 주체를 만났다.5)

그렇다면 권근이 머물렀던 연대역은 어디인가? 大淸一統志에 의

하면 會同館은 大興縣 東王府街에 있었고, 1408년(영락 6)에 順天府 燕

臺驛을 고친 것이라고 했다.6) 또 日下舊聞考에 의하면 北會同館은

1441년(정통 6)에 짓고, 1492년(홍치 5)에 개축했으며, 모두 376칸으로

澄淸坊大街의 동쪽에 자리한다고 했다.7) 澄淸坊大街는 원 대도의 지명

으로 오늘날 王府井大街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대역의 위치는 王府井

大街와 東單三條가 교차하는 동북쪽 구역, 즉 建華皮貨服裝公司, 瑞蚨

祥 등 여러 상점이 들어선 工美大廈 일대이다.8)

5) 權近, 陽村先生文集 권6 奉使錄 : “入北平城, 前元舊都也”; “到燕臺驛, 進見

燕府, 先詣典儀所, 所官入啓, 以是日先大后忌, 不受禮, 命奉嗣葉鴻伴接到舘, 七

月十五日也”; “ 十八日, 進辭時王詣佛寺燒香, 先太后明忌也. ······亦詣佛寺燒香

也”; “是日到通州, ······亦名潞河 (韓國文集叢刊本, 책7, pp.63-64).

6) 日下舊聞考 권63 官署二 중 大淸一統志 인용: “會同館在大興縣東王府街,

明永樂六年改順天府燕臺驛爲之” (四庫全書本, 책498, p.10).

7) 日下舊聞考 권63 官署二 중 兵例 인용: “北會同館在澄淸坊大街東, 正統

六年, 蓋造. 弘治五年, 改作. 共房屋, 三百七十六間. 南會同館在東江米巷玉河橋

西街北, 亦正統六年蓋造. 弘治五年, 改作. 共房屋三百八十七間” (四庫全書本, 책

498, p.9).

8) 王世仁, 北京會同館考略 (北京文博, www.bjww.gov.cn/2006/4-5/15185.
html(2006.4.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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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玉河館(南會同館)

명 건국 초기에 조선 사절의 사행 노선은 수로를 통해 수도 應天府

(남경)까지 내려갔지만, 1409년(영락 7)에 사행 노선을 변경하라는 황

명이 내려졌다. 명 영락제가 조선 사신 權永均에게 앞으로 입국할 때

해로로 들어오지 말고 육로로 들어오라고 했다.9) 이로부터 조선 사절

은 요동과 하북을 거치는 육로를 따라 북경을 드나들었고, 드물게 영

락제나 세자가 응천부에 있을 때 북경을 거쳐 응천부로 내려가기도 했

다. 17세기 전반에 후금이 요동을 차지하여 요동 육로가 막히게 되자,

조선 사절은 부득불 요동 남단 해역과 발해만을 지나는 해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에도 조선 사절은 登州(산동 蓬萊) 또는 覺華島(하

북 菊花島)에서 하선한 다음 내륙 육로를 통해 북경으로 들어갔다.

각종 현존 사행록을 조사해보면 사행 노선이 바뀐 1409년(태종 9)

이후부터 마지막 대명 조선 사절이 돌아온 1637년(인조 15)까지 육로

나 해로를 통해 북경에 들어온 조선 사절은 모두 옥하관에 머물렀다.

예를 들면 1463년(세조 9)에 姜希孟 일행,10) 1471년(성종 2)에 成俔 일

행,11) 1481년(성종 12)에 洪貴達 일행,12) 1500년(연산군 6)에 李荇 일

행,13) 1533년(중종 28)에 蘇世讓 일행,14) 1574년(선조 7)에 朴希立 일

행,15) 1597년(선조 30) 鄭期遠 일행,16) 1614년(광해군 6)에 許筠 일

9) 太宗實錄 9년 윤4월 을축(23)일조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본: 이하 동

일).

10) 姜希孟, 私淑齋集 권4 贈卜校尉 자주: “歲癸未秋, 希孟奉使朝燕, 寓玉河

館” (韓國文集叢刊本, 책12, p.48).

11) ,虛白堂詩集 권4 “寓玉河館”; “玉河關卽事” (韓國文集叢刊本, 책14, pp.269).

12) 洪貴達, 虛白先生續集 권4, “六月一日, 發通州, 路上被雨, 馳入玉河館, 是夜

又雨”; “玉河關卽事” (韓國文集叢刊本, 책14, pp.188-189).

13) 李荇, 容齋先生集 권4 朝天錄 : “入北京, 宿玉河館” (韓國文集叢刊本, 책20,

pp.411).

14) 蘇世讓, 陽谷先生集 권3, “玉河館” 및 자주: “舊名烏蠻驛” (韓國文集叢刊本,

책23, p.334).

15) 許篈, 朝天記 갑술년(1574) 8월 4일조: “至朝陽門, 此京師之正東門也. 入門

過大慈延福宮, 大巿街, 廣仁街, 長安街, 會同館, 玉河東堤, 翰林院詹事府, 玉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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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17) 등 육로 사행자, 1621년(광해군 13)에 崔應虛 일행,18) 1624년(인

조 2)에 李德馨 일행,19) 1636년(인조 14)에 金堉 일행20) 등 해로 사행

자 모두 옥하관(남회동관)에 유숙했다.

조선 사절이 옥하관에서 머무는 동안 정사가 병졸하는 경우도 있었

다. 1581년(선조 14)에 동지사 梁喜,21) 1630년(인조 8)에 진하변무사 李

忔이 각각 옥하관에 있을 때 병환으로 별세했다.22) 이와 경우가 다르

지만 1488년(성종 19)에 절동으로 표착한 崔溥가 북경으로 호송되었을

때 옥하관에 머물렀다.23)

그렇다면 조선 사절이 머물렀던 옥하관(남회동관)은 어디인가? 북경

橋, 至玉河館” (國譯燕行錄選集本, 원문 p.138) 이번 사행의 정사는 朴希立이다.

16) 柳思瑗 控于錄 정유년(1597) 1월 14일조: "到玉河館, 以上元節迫, 各司因例

放暇三日, 故未呈奏本及報單" (燕行錄全集 日本所藏編本, 책1, p.15) 이번 告

急請兵奏聞使의 정사는 鄭期遠이고, 柳思瑗은 서장관이다. 이들이 북경에 도달

한 시점은 1597년(선조 30) 1월이다.

17) 金中淸, 苟全先生文集 별집 朝天錄 갑인년(1614) 7월 16일조: “余等具冠

帶入朝陽門[卽上東門], 過大市街、玉河橋, 抵玉河舘” (韓國文集叢刊本, 續冊14,

p.260) 이번 사행의 정사는 許筠이다.

18) 安璥, 駕海朝天錄 1621년 7월 27일조: “到玉河館” (하버드 엔칭도서관장본)

이번 사행의 정사는 崔應虛이다.

19) 洪翼漢, 朝天航海錄 갑자년(1624) 10월 12일: “入朝陽門, 渡玉河橋, 館于會

同館” (國譯燕行錄選集本, 원문 p.76) 여기의 회동관은 옥하관을 지칭하고, 이

번 사행의 정사는 李德馨이다.

20) 金堉, 潛谷先生遺稿 권1: “玉河館紀行, 書懷, 示書狀” (韓國文集叢刊本, 책

86, pp.18-19).

21) 尹拯, 明齋先生遺稿 권39 戶曹佐郞梁公墓碣銘 : “公諱榞, 字君實, 姓梁氏.

······ 祖諱喜, 吏曹參判, 奉使京師, 卒于玉河館. 天子賜弔祭, 後以奉使盡瘁, 贈吏

曹判書” (韓國文集叢刊本, 책136, p.311).

22) 李忔, 雪汀先生朝天日記 권2, 경오년 3월 24일조: “入朝陽門, 到玉河館” (燕

行錄全集本, 책13, p.162); 雪汀集 권6 諡狀 : “公寢疾, 以其年夏六月丁巳, 卒

于館” (韓國文集叢刊本, 續冊15, p.564)

23) 崔溥, 錦南先生集 권5 漂海錄 무신년(1488) 3월 28일조: “楊旺與李寬、唐

敬、夏斌、杜玉等, 引臣等步入皇城東南崇文門, 行至會同館. 京師, 乃四夷所朝貢

之地, 會同本館之外, 又建別館, 謂之會同館. 臣等所寓之館. 在玉河之南, 故亦號

爲玉河館” (韓國文集叢刊本, 책16, p.477) 조선 사절들이 북경 도성에 처음 들

어올 때 통상 조양문을 이용하는데, 최부는 강남에서 호송되었는지 崇文門을

통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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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관은 두 곳으로 운영되었다. 연대역과 오만역은 북경 천도 이후

모두 회동관으로 승격했다. 1403년(영락 1)에 연대역을 회동관으로 승

격시켰고, 1405년(영락 3)에 오만역을 회동관의 관사로 편입시켰다. 북

회동관은 남회동관보다 북쪽에 있는 관계로 北館이라 불렸다. 소속 건

물은 6채이다. 남회동관은 남쪽에 있다하여 남관이라 불렸다. 소속 건

물은 3채이다.24) 북회동관은 각 王府 差人과 女眞, 番人 등에서 보낸

사절의 관사로 사용되었고, 남회동관은 迤北(몽골), 조선, 일본, 安南

등에서 보낸 사절의 관사로 사용되었다.25)

1441년(정통 6) 9월에 남회동관 북쪽 구역에 북방 몽골사신들을 접

대하기 위한 관사를 새로 지었는데, 크기는 150칸이었다.26) 몽골사신이

머무는 달자관은 회동관에서 관할하였다. 1442년(정통 7) 2월에 남회동

관을 다시 세워졌다.27) 1492년(홍치 5)에 남회동관을 387칸 규모로 확

장 개축했다.28) 회동관 提督은 예부 主客司에서 차출된 주사가 맡았다.

1531년(가정 10)-1562년(가정 41) 사이에 제작된 北京城宮殿之圖(일
본 東北大學圖書館藏 萬曆年間印本)를 보면 궁궐 동남쪽에 자리한 烏

24) 大明會典 권145 兵部二十八・驿传一・會同館 : “永樂初, 設會同館於北京.

三年, 倂烏蠻驛入本館. 正統六年, 定爲南北二館, 北館六所, 南館三所” (江蘇廣陵

籍刻印社本, p.2017).

25) 大明會典 권145 兵部二十八・驛傳一・會同館 : “凡各王府公差人及遼東、

建州、毛憐、海西等衛女直、朵顏三衛達子、土魯番、撒馬兒罕、哈密、赤斤罕東

等衛回回、西番法王、洮岷等處、雲貴、四川、湖廣、土官番人等, 俱於北館安頓.

迤北、瓦剌、朝鮮、日本、安南等國、進貢陪臣人等, 俱於南館安頓” (江蘇廣陵古

籍刻印社本, p.2018).

26) 明英宗實錄 권83, 正統 6년 9월: “丙辰, 命於玉河西隄建房一百五十間, 以館

迤北使臣” (中央硏究院本, p.1663).

27) 明英宗實錄 권89, 正統 7년 2월: “壬子, 造會同館及觀星臺” (中央硏究院本,

p.1796); 日下舊聞考 권63 官署二 중 兵例 인용: “南會同館, 在東江米巷

玉河橋西街北, 亦正統六年蓋造” (四庫全書本, 책498, p.9) 明英宗實錄은 남회

동관의 개축 연도를 1442년(정통 7)이라고 적었고, 日下舊聞考는 이보다 1년

이 빠른 1441년(정통 6년)이라고 적었다. 이것은 아마도 건물을 개축하는 착공

연도와 완공 연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28) 日下舊聞考 권63 官署二 중 兵例 인용: “南會同館, ······ 弘治五年改作.

共房屋三百八十七間” (四庫全書本, 책49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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蠻驛이 보인다. 지도 속의 오만역은 관습적으로 옛 명칭을 따라 적었

다. 남회동관 주변에는 사신들을 위해 물자 교역을 하는 시장이 열렸

던 관계로 때로는 烏蠻市라고도 불렸다.

남회동관은 일명 玉河館이다. 명칭 유래는 관사가 玉河 주변에 있다

는 데에서 나왔다. 여기서 잠시 옥하에 대해 알아본다. 옥하는 일명 御

河이다. 1292년(원 至元 29)에 원나라가 대도 북단에서 도성을 가로질

러 통주로 연결하는 운하인 通惠河를 착공하여, 이듬해에 완성시켰다.

명초에 이르러 통혜하 중 도성 안으로 가로지르는 구간은 수원의 고갈

로 인하여 더 이상 선박 운행을 할 수 없었다. 영락 연간 때 새로운

도성 건설과 1432년(宣德 7)에 동쪽 성곽의 확충으로 하천 정비가 필

요하자, 황성 바깥에 새로운 하천을 준설하여 황성 안팎에서 흘러나오

는 각종 수로의 배수 역할을 맡게 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준설된

옥하 구간이다.

새로 준설한 옥하 중 正義路 구간에는 다리 3곳이 건설되었다. 長安

街와 마주한 곳에 北玉(御)河橋, 東交民巷과 마주하는 곳에 中玉(御)河

橋, 崇文門西大街와 마주한 곳에 南玉(御)河橋가 각각 건설되었다. 민

국 초에 찍은 사진을 보면 옥하는 개천처럼 길게 뻗어 있고, 그 위에

는 옥하교가 놓여있다. 1956년에 북경시 당국은 옥하 가운데 정의로

구간을 매립하여 기존 옥하교 세 곳 모두 철거했고, 최근 옛 옥하가

흐르는 자리에 도심지 공원으로 만들어놓았다. 중옥하교가 있었던 자

리를 살펴보면 다른 노면과 달리 조금 볼록하게 솟아있어 옛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옥하관은 비록 조선 사절들이 오랫동안 빈번히 이용했던 유숙 장소

였지만, 조선 사절만이 사용하는 전속 공간은 아니었다. 옥하관은 조선

사절 외에 몽골, 일본, 안남 등 외국사절도 머물렀다. 1477년(성종 8)에

주문사 尹弼商이 북경에서 돌아와서 옥하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

했다. 옥하관에 함께 머물렀던 왜인이 達子(몽골) 3명을 살해하는 바람

에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29) 1614년(광해군 6)에 천추사 許筠 일행이

옥하관에 도착해보니 먼저 온 주청사 朴弘耉 일행이 東照, 베트남(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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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사절이 西照에 각각 머물고 있었다. 마침 몽골관이 비어있었으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자, 이 사정을 알게 된 회동관 제독이 허

균 일행을 관원 사무 행랑으로 옮겨주었다.30)

1574년(선조 7)에 옥하관 동관에 유숙한 허봉은 옥하관 관사의 모습

을 적어놓았다. 관사는 동서 두 곳이 있었다. 뒤쪽으로는 대청이 있었

고, 동서 양편에 방 두 개가 있었다. 앞쪽으로는 月廊을 통해 中廳으로

이어졌고, 또 동서 양편에 방 두 개가 있었다.31) 1584년(선조 17) 직전

에 옥하관 동조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었다.32) 조선 사절은 관례적으로

옥하관 동관을 사용했고, 유구 사절은 서관을 사용했다. 1604년(선조

37)에 서관을 수리하는 바람에 잠시 서로 바꾸어 사용한 적도 있었

다.33)

그렇다면 명 옥하관은 어디에 자리하는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명 옥하관은 청나라로 교체된 후에도 여전히 예부 소속 회동관

으로 사용되었고, 한동안 조선 사절이 계속 유숙 사관으로 사용했다.

29) 성종실록 10년 9월 12일(을축)조.

30) 金中淸, 苟全先生文集 朝天錄 갑인년(1614) 7월 16일: “余等具冠帶入朝陽

門[卽上東門], 過大市街、玉河橋, 抵玉河舘. 奏請使朴弘耉一行寓東照, 安南國使

臣等寓西照. 惟㺚子舘空虛而耻入其處, 趑趄彷徨, 舘夫來言提督主事許寓廳事內

廊, 遂寓於此” (韓國文集叢刊本, 續冊14, p.260).

31) 許篈, 朝天記 갑술년(1574) 8월 4일(을사)조: “至朝陽門, 此京師之正東門也.

入門過大慈延福宮, ······ 會同館, 玉河東堤, 翰林院詹事府, 玉河橋. 至玉河館. 館

在玉河之南故名. 館有東西二所, 余等寓于東館. 館之制, 後建大廳, 翼以東西兩房.

自廳前延以月廊, 接於中廳, 而又有東西房, 其左右構長廊. 此爲一行所處之地也”

(國譯燕行錄選集本, 원문 p.138).

32) 裵三益, 臨淵齋先生文集 권4 朝天錄 중 6월 5일(계해)조: “夕宿玉河舘西

照, 葢東照失火, 尙不修建故也. 舘人禁火, 不得燎火” (韓國歷代文集叢書本, 책

2208, p.288).

33) 鄭 , 松浦公癸甲朝天日記 갑진년(1604) 2월 26일조: “修理官在西館, 相

揖以入, 時琉球人來在東館云. 盖東館是我使所寓, 西館是琉球使所寓, 北館則㺚子

所處也. 以西館方修理, 故琉球移寓東館, 而西館已盡修理, 故我使寓焉. 然我國與

琉球班行序次不同, 以東爲朝鮮館, 亦有其意捨東寓西, 於事體似未安. 公令譯官通

于副使, 則曰修理故如此, 且琉球使當留不多日換寓有弊云” (燕行錄續集本, 책103,

p.110); “夕宿玉河舘西照, 葢東照失火, 尙不修建故也. 舘人禁火, 不得燎火” (韓國

歷代文集叢書本, 책2208,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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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강희 중엽부터 러시아(大鼻韃子, 騷達子) 사절이 옥하관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전용 사관으로 바꾸었다. 乾隆京城全圖는
1750년(건륭 15) 경에 북경 도성 안팎의 지리를 근대식 기법으로 실측

한 지도이다. 이 지도 중 第11排 第5列을 보면 中御河橋의 서북쪽에

회동관, 騷達子館, 천주당이 보인다. 中御河橋는 中玉河橋를 지칭한다.

다리 서쪽으로 길게 뻗은 길은 東江米巷(현 東交民巷)이다. 따라서 대

명 조선 사절이 머물렀던 옥하관은 현 천안문 광장 아래쪽과 통하는

東交民巷과 옛 옥하가 흐르는 正義路가 교차하는 서북단 지구, 즉 중

국 最高人民法院의 자리이다.

Ⅲ. 청대 북경 소재 朝鮮使館

17세기 전반에 청(후금)은 명나라와 요동, 하북 일원에서 한동안 대

치하다가, 1644년(숭정 17; 순치 1)에 李自成의 난으로 중원으로 들어

가는 전기를 맞이했다. 이자성이 군사를 이끌고 북경으로 진입하자 숭

정제는 자결하고, 山海關을 지키고 있던 吳三桂가 이자성과의 반목으

로 청나라에 투항하였다. 청나라는 산해관을 넘어 북경 진입에 성공한

뒤 수도를 瀋陽에서 북경으로 옮겼다. 북경 진입 당시 도읍지 모습은

상당히 처참했다. 이자성이 철수할 때 방화로 인하여 궁성 안팎의 건

물들이 많이 훼손되었다. 청 순치제와 강희제가 지난 병화에 입은 건

물들을 복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 玉河館

청초 옥하관은 명나라의 옥하관(남회동관)을 그대로 사용했다. 청

입관 이후 조선 사절은 본격적으로 수도 북경으로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때에도 여전히 옥하관을 유숙 사관으로 사용했다. 입관 다음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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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년(인조 23)에 사은 겸 진하사 麟坪大君(李㴭) 일행이 북경에 들어

왔다. 부사 鄭世規 이하 일행은 정사 麟坪大君(李㴭)과 분리되어 옥하

교 옆에 소재한 옥하관으로 들어갔다. 옥하관에 도달해보니 관사가 전

란으로 인하여 5분의 1만 남았다.34) 1649년(인조 27) 진하 겸 사은사

鄭太和 일행은 북경에 들어가 옥하교 근처 빈집에 머물렀는데, 이곳이

근자에 사신들을 접대하는 장소라고 했다.35) 옥하교 근처 빈집은 바로

옥하관을 지칭한다. 1656년(효종 7)에 정사 인평대군을 제외한 부사 金

南重 이하 일행들은 모두 옥하관에 머물렀다.

1678년(숙종 4)에 동지사 瀛昌君 李沉 일행이 본국으로 귀국하여 강

희제가 옥하관의 숙소가 비좁아 사신의 처소로 합당하지 못하니 빨리

수리하라고 명했다는 사정을 보고했다.36) 옥하관은 이자성의 난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어 관사 규모가 5분의 1정도만 남아있던 데다가 오랫

동안 보수를 하지 않아 관사 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1679년(강희

18) 7월 28일에 북경 일대에 진도 8급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도성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해 진하사로 북경을 다녀온 郞原君

李偘 일행은 귀국해서 북경 일대에 일어났던 심각한 지진 피해상황을

보고했다. 사망자가 무려 3만여 명에 달했다. 궁궐과 민가가 심한 파손

을 입었고, 옥하관의 담장도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37) 1690년(숙종

16)에 徐文重 일행이 옥하관에 머물렀는데, 관사의 모습이 크다고 했

다.38) 지진 발생 이후에 옥하관을 수리하여 새롭게 단장했던 것으로

34) 成以性, 燕行日記 을유년(1645) 5월 22일조: “屈曲行五里許, 過玉河橋, 到玉

河關. 以其在玉河之傍故名也. 舘宇煙燼之餘, 只有五分之一” (燕行錄全集本, 책

18, pp.154-155).

35) 鄭太和, 陽坡遺稿 권13 飮氷錄 기축년(1649) 5월 11일조: “到北京城外東

嶽廟改服, 山海關護來馬把率其甲軍前導到, 玉河橋邊空家, 此卽近日使臣入接之所

云” (韓國文集叢刊本, 책102, p.462).

36) 숙종실록 4년 3월 6일(정축)조.

37) 숙종실록 5년 11월 29일(경신)조.

38) 徐文重, 燕行日錄 경오년(1690) 12월 26일조: “入燕京城, ······ 入玉河館, 館

宇亦且宏”; 27일: “朝陽門卽燕京東門, 入門向西, 而望見宮闕, 卽折而南及城, 又

西折而爲玉河館, 自館而西爲正陽門, 卽正南門也” (燕行錄全集本, 책24, p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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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강희 중엽부터 옥하관에 머무는 외국 사신의 주체 국가가 바뀌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일찍부터 상인들이 육로

를 통해 중국 대륙으로 교역 활동을 전개했다가, 17세기 중엽에 들어

와서 동진 정책에 편승하여 청나라와 본격적인 국교 접촉이 이루어졌

다. 1655년(순치 12)에 러시아가 사절을 북경에 보내어 정식 외교 통상

을 요청했다. 이로부터 40여년이 지난 1689년(강희 28)에 러시아와 청

나라 양국은 대등한 조건을 갖춘 근대식 외교 협정인 네르친스크 조약

(Treaty of Nerchinsk)이 체결하였다. 러시아 군대가 동진 정책에 따라

아무르 강으로 진격해오자,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러시아의 동진을

막아내는 것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 국경이 확정되고 자유로운 통상 협

정이 체결되었다. 1694년(강희 33)에 러시아가 대규모 사절과 상단을

구성하여 북경으로 보내면서 본격적인 통상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부터 러시아 사절이 옥하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청 조정은 옥하관을 한 국가 사절이 독차지하는 전속 공간으로 운

영하지 않고, 여러 국가 사절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운영했다. 즉, 한 국가의 사절이 먼저 옥하관에 들어와 머물게 되면,

나중에 들어온 국가의 사절을 다른 장소에 옮겨 유숙하도록 했다. 그

러나 이러한 방침은 러시아 사절이 등장하면서 와해되었다. 러시아 사

절이 들어오면 옥하관을 우선적으로 차지했고, 다른 나라 사절들은 다

른 장소로 옮겨가야만 했다.

다만 러시아 사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다른 나라 사절이 옥하

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1696년(숙종 22)에 李焜 일행39), 1712년

(숙종 38)에 金昌集 일행,40) 1714년(숙종 40)에 李澤 일행, 1723년(경종

-196).

39) 洪萬朝, 燕槎錄 玉河館逢懸弧日有感 , 玉河館夢權子馨 참조(燕行錄選集

補遺, 책1, pp.217-8) 이번 사행의 정사는 臨昌君 李焜이고, 홍만조는 부사이다.

40) 崔德中, 燕行錄 임진년(1712) 12월 27일조: “又行十餘里, 至北京玉河館, 一

名會同館, 玉河之南, 南城之近, 止宿. ······ 由朝陽門, 門乃東門也. ······ 渡玉河

橋, 一里許北邊有玉河館, 止宿” (燕行錄全集, 책40, pp.16-17). 이번 사행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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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黃晸 일행,41) 1724년(경종 4)에 李樴 일행42), 1725년(영조 1)에 李

楫 일행43) 등이 러시아 사절이 들어오지 않는 틈을 타서 옥하관으로

들어와 유숙 관사로 삼았다. 또 1699년(숙종 25) 2월에 李杭 일행은 독

포사에서 머물다가 며칠간이지만 옥하관으로 옮겨 사용한 적도 있었

다.

조선 사절은 옥하관을 러시아 사절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

해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압, 박지원 등은 러시아 사람들이 옥하관으

로 들어와 웅거하고 있어도 청나라가 이들의 성품이 사납고 거칠어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며 내심 불만을 토로했다.44) 이들과 달리 李恒億

은 조선 사절이 옥하관에 머물 때 병환으로 죽은 자가 많아 러시아관

과 서로 맞바꾸었다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45)

이 시기에 옥하관 시설은 러시아 사절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다.

1714년(숙종 40)에 晉平君 李澤 일행이 옥하관에 도달해보니 관사가

황량하고 온돌, 굴뚝, 창문이 모두 파괴되어 있었다. 이것들을 수리한

다음에야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바로 이 직전에 옥하관에 머문 러

사는 金昌集이고, 최덕중은 부사 尹趾仁의 군관이다.

41) 黃晸, 癸卯燕行錄 계묘년(1723) 9월 28일조: “自朝陽門入, ······ 到玉河館,

館舍荒廢修掃, 廢炕寢, 處其中, 牴牾甚矣” (燕行錄全集本, 책37, p.280). 이번 사

행의 정사는 吳明峻이고, 황정은 서장관이다.

42) 金尙奎, 甲辰啓下 신축년(1724) 12월 27일조: “入東嶽廟改服冠帶, 入處玉河

館” (燕行錄續集本, 책112, p.315). 이번 사행의 정사는 密昌君 李樴이고, 김상

규는 서장관이다.

43) 趙文命, 鶴巖集 중 燕行日記 乙巳年(1725) 6월 정해일조: “抵朝陽門外, 少

憩東嶽廟, 臣與正副使改着黑團領, 跨馬去傘, 歷重城門入玉河館” (燕行錄續集本,

책112, p.315). 이번 사행의 정사는 礪城君 李樴이고, 조문명은 서장관이다.

44) 李土甲, 燕行紀事 정유년(1777) 12월 27일조: “橋之南, 有玉河館. 順治初, 設於

玉河西岸上, 以接我使. 近來大鼻撻子, 連爲來留於此, 不肯往他所, 淸人亦不敢怫

其意” (燕行錄全集本, 책52, p.406); 朴趾源, 熱河日記 중 關內程史 8월 1일

조: “順治初, 設朝鮮使邸于玉河西畔, 稱玉河館, 後爲鄂羅斯所占. 鄂羅斯, 所謂大

鼻㺚子, 最凶悍, 淸人不能制” (民族文化推進會國譯本, 책1, 원문 p.603).

45) 李恒億, 燕行日記 계해년(1862) 정월 28일조: “往鄂羅斯舘遊覽, 舘卽古朝鮮

館, 中年與今會同舘相換, 蓋其由則我東人留鄂羅斯舘時, 多有丙(病의 오류)死者,

故相換云矣” (國立中央圖書館本, 원문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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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사절이 마당에 천막을 쳐 거주하고, 그 대신에 소, 말과 낙타를

방안에 가두어두는 바람에 온돌과 굴뚝이 파괴되었다.46)

1696년(옹정 35)에 동방정교 马克西姆 신부가 자신들의 종교 의식을

치루기 위한 聖尼古拉教堂을 옥하관 뒤편에 세웠다. 1715년(강희 54)에

러시아에서 파견된 동방정교 소속의 한 傳敎士가 옥하관의 모습을 기

록으로 남겨놓았다. 건물은 중국식으로 만들어졌고, 모두 4개의 문이

있다. 정원 가운데에는 커다란 객청이 있고, 사방에는 營房과 비슷한

廂房이 열을 지어 있었다. 제2문과 서쪽 제3문 사이에 敎堂이 있었

다.47)

1730년(옹정 8) 북경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건물과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때 옥하관 시설이 크게 훼손당했고, 聖尼古拉教堂이

무너졌다. 1732년(옹정 10)에 聖尼古拉教堂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聖瑪

利亞(奉獻絶)敎堂이 세워졌다. 이때부터 옥하관은 러시아 사절의 전용

관사로 바뀌었고, 조선 사절을 비롯한 타국 사절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1861년(함풍 11)에 러시아는 聖瑪利亞敎堂을 제외한 나머

지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새로운 공관을 지었다. 이후에도 이곳은 러

시아 공관과 교당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1959년경에 러시아는 공관을

東直門 北中街 4號로 옮기고, 관할권을 중국 당국에 넘겼다. 1980년대

46) 李澤, 燕行日記 갑술년(1714) 12월 27일조: “玉河館館宇荒凉, 坑堗窓戶皆破

壞, 招館夫改塗窓, 招堗匠改塗房, 然後始入. 余入東廊, 副使入正堂之西坑, 書狀

入正堂之東坑. 聞大鼻㺚貢使入玉河館, 還歸屬耳. 大鼻輩自其官員以下, 不喜居坑,

設幕露處, 置其牛馬槖駞於坑內, 故坑堗之破以此云” (燕行錄全集 日本所藏編本,

책1, pp.138-139).

47) 尼・伊・維謝洛夫斯基(Весеповский, Н.И.) 編, 北京第二外国语学院俄语编译

组, 俄國駐北京傳道團史料(第1輯) (商務印書館, 1978), pp.77-78. 張復合은 
北京近代建築使 (北京: 淸華大學出版社, 2004), p.63, 圖5-3)에는 俄國駐北京

傳道團史料의 기록을 인용하며 1685년에 그린 러시아남관 그림을 병행해놓았

다. 그러나 필자가 俄國駐北京傳道團史料(서수 도록부분)를 찾아보니 張復合

이 말한 그림은 러시아 남관이 아니고 러시아 북관이었다. 그림 원본은 중국

화가가 그린 것이고, 러시아 亞洲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전 아주박물관 관장

卡爾・格爾曼諾維奇・扎列曼(Залеман, Кал Германович)이 이 그림을 복제

하여 尼・伊・維謝洛夫斯基 (中國旅行記 第1冊, 1824, 聖彼得堡)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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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남아있던 교당마저 철거했다. 오늘날 옥하관 옛 자리에 중국 최고

인민법원이 들어서 있다.

2. 別館

조선은 병자호란을 계기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온 대명 외교를 단

절하고 후금(청)과의 새로운 외교 질서를 모색했다. 이때 굴욕적인 강

화조약에 따라 세자 昭顯世子, 왕자 鳳林大君(훗날 孝宗)을 비롯한 많

은 대신들이 볼모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다. 볼모가 된 세자와 왕자

는 청 황실이 움직이는 전쟁터나 수렵지에 동원되어 철저하게 감시당

하는 신세가 되었다.

麟坪大君 李㴭는 1640년(인조 18)에 볼모로 잡혀 瀋陽에 들어갔다.

이듬해 볼모에서 풀려난 이후 10여 차례 사절이 되어 심양과 북경을

다녀왔다. 당시 어려웠던 여러 현안들을 뛰어난 외교술로 풀고 청나라

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1645년(인조 23)에 사은 겸

진하정사가 되어 북경에 들어갔다. 5월 21일에 사절 일행이 북경 입구

에 들어가니 청 龍骨大가 마중 나와 도성 안, 명 고관 저택이었던 별

관으로 인도해주었다. 그러나 부사 鄭世規 이하 일행은 인평대군과 함

께 별관에 머물지 못하고 옥하관으로 옮겨가야만 했다. 조선출신 청

역관 鄭命守가 그대들은 인평대군과 신분 차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비가 많이 내린 바람에 별관에 머물고 다음 날에 이동하였다.48)

1656년(효종 7)에 인평대군은 陳奏正使로 또 다시 북경을 찾았다. 이때

에도 자신은 별관에 머물고, 부사 金南重 이하 일행은 옥하관으로 배

정되었다. 옥하관에 머문 부사 일행은 일이 있을 때마다 별관으로 가

48) 成以性, 燕行日記 을유년(1645) 5월 21일조: “龍將先導而行, 大君以下隨之,

冒大雨, 自朝陽門而入, 接置于一大家, 卽明朝巨卿家云. 小頃鄭命守來言, 使臣體

面而與大君不同, 副使・書狀當往玉河館. 龍將繼來, 以九王之言, 問上體於正使前,

大君答問後, 仍言一行不可各處之意, 而終始不聽. 但言今日雨甚, 明可移入云”

(燕行錄全集本, 책18, p.154) 이번 사행의 정사는 인평대군이고, 成以性은 서장

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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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평대군을 만났다.

청나라는 인평대군을 부사 일행과 분리시켜 따로 별관에 머물게 했

던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가 감시와 예우 차원이다. 당시 청

나라가 북경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중원을 평정하는 대업이 아직 끝나

지 않았으므로 조선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예전에

조선 세자와 왕자를 볼모로 잡았던 것처럼 현 국왕의 아우인 인평대군

을 밀착 감시하고, 또한 이와 걸맞은 예우가 필요했다. 청나라는 예우

차원에서 龍骨大로 하여금 인평대군을 마중하고, 또한 그에게 특별한

관사를 제공해주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옥하관의 시설은 매우

열악했다. 전란으로 인하여 관사가 많이 훼손되었고, 규모도 5분의 1정

도로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인평대군이 머물렀던 별관의 성격은 조

선 사절을 위한 정식 사관이기보다는 대군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임시

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평대군이 머물렀던 별관의 위치는 어디인가? 1645년(인

조 23)에 청 역관 정명수가 부사 이하 일행을 별관에서 옥하관으로 인

도할 때 이 길로 곧장 가면 섭정왕 저택이 나오는데 반드시 下馬해야

한다고 해서 다른 길로 돌아 長安街, 옥하교를 지나갔다.49) 섭정왕은

睿親王 도로곤(多爾衮)을 지칭한다. 북경 진입할 당시 예친왕의 저택은

현 東華门 바깥 小南城 일대이다.

1656년(효종 7)에 또 다시 북경을 찾은 인평대군은 별관으로 들어가

는 과정을 자세히 열거했다. 예전에는 齊華門(朝陽門)을 통해 도성 안

대로로 들어갔는데, 때마침 황제(순치제) 동생의 상여가 조양문 바깥에

머무는 바람에 부득불 황성 바깥을 돌아 海岱門(崇文門)으로 들어갔다.

해대문으로 들어가 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꺾었

49) 成以性, 燕行日記 을유년(1645) 5월 22일조: “鄭命守來舘, 所催移甚急. 余與

副使入辭大君, 卽出門, 命守以鞭指之曰: 此有直路, 而徑涉涉政王之宮, 當下馬,

可從他路. 因上馬在前, 出長安之街, 夾路市肆, 得免兵火, 而物貨都無所列, 惟餠

食梨杏菜物而已. 家家置淸人男女使漢人, 淸人使漢人如奴隸焉. 屈曲行五里許, 過

玉河橋, 到玉河關” (燕行錄全集本, 책18, 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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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얼마 후 또 다시 북쪽으로 향해 가니 별관에 도달했다.50) 해대문에

서 북쪽 대로로 계속 올라가면 현 崇文門內大街, 東單北大街, 東四南大

街를 지나간다. 이때 인평대군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으나, 상

기 지명 중 한 도로에서 서쪽으로 꺾어 한동안 갔고, 또 여기에서 다

시 북쪽으로 향해 올라갔다. 따라서 별관의 위치는 자금성과 접해있는

동북쪽 일대로 추정된다. 乾隆京城全圖에는 大佛寺 옆에 소재한 高

麗館(北高麗館)이 보인다. 대불사 옆 고려관의 위치가 별관으로 추정되

는 지역과 아주 가깝다. 혹 고려관이 별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다.

3. 智化寺

17세기말 러시아가 옥하관을 차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조선 사절

은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1693년(숙종 19)에 동지사 柳命

天 일행이 북경에 들어오니 옥하관은 이미 러시아 사절들이 차지하고

있어 부득불 청나라가 제공해준 智化寺로 숙소를 옮겨야만 했다. 지화

사는 크고 넓었으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방 상태는 좋지 않았

다.51) 이 이후에도 지화사는 가끔 조선 사절이 유숙하는 장소로 사용

되었다. 1712년(숙종 38)에 사은사 朴弼成 일행,52) 1735년(영조 11)에

50) 李㴭, 燕途紀行 권중 병신년(1656) 9월 22일조: “曾前皆由齊華門正路行, 是

京師正東門, 一號朝陽, 而今因淸主弟喪柩完斂于朝陽外衙門, 使由海岱門以入, 故

到八里橋, 就南邊迂路作行. ······ 由海岱門入, 是皇城小南門, 麗譙雄壯, 從大街

中行, 向北折西, 又向直北抵別館” (燕行錄全集本, 책22, pp.134-135).

51) 柳命天, 燕行日記 강희 32년 12월 23일: “午前入北京, 止宿於朝陽門內智化

寺. ······ 玉河館, 蒙使等當住, 故館我輩於智化寺. 寺城廣闊, 房堗皆久廢” (燕行

錄全集本, 책23, p.474). 여기의 蒙使는 러시아 사신을 지칭한다. 洪大容은 大鼻

㺚子는 러시아이고, 蒙古의 별종이라고 했다(湛軒書外集 권7 燕記 중 藩

夷殊俗 ).

52) 閔鎭遠, 燕行日記 임진년(1712) 4월 20일조: “入城門, 止接於智化寺. 盖玉河

館方有大鼻韃子使者留住故也” (燕行錄全集本, 책36, p.282). 이번 사행의 정사는

朴弼成이고, 민진원은 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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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壆 일행53) 등이 지화사에 유숙하였다. 또 1737년(영조 13)에 徐命均

일행은 건어호동관이 불길한 장소라는 傳聞을 듣고 예부에게 아뢰어

사관을 지화사로 바꾸었다.54)

지화사는 원래 명 英宗의 총애를 받던 司禮監太監 王振의 사묘였다.

1442년(정통 7)에 왕진은 三楊을 비롯한 중신들을 내치고 권력을 장악

하여 본격적으로 환관 정치의 막을 열었다. 1443년(정통 8)에 궁궐 바

깥 현 자리에 저택을 지었다. 이듬해 저택 동쪽에 당송 伽藍七堂의 모

습을 본받아 지화사를 세웠고, 영종으로부터 “報恩智化寺”라는 편액을

받았다.

1449년(정통 14)에 몽골의 오이라트부족이 大同으로 쳐들어오자, 왕

진이 영종으로 하여금 六軍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오히려 土木

에서 몽골군에 의해 영종이 붙잡히는 참극을 맞이했다. 이때 왕진은

호위장수 樊忠에 의해 살해당했다. 1457년(景泰 8)에 代宗이 죽자 영종

은 다시 황위에 복귀했다. 이듬해에 왕진을 위해 지화사 안에 旌忠祠

를 세워주었다. 오늘날 지화사에는 영종이 정충사 내력을 언급한 비석

이 소장되어 있다. 1742년(건륭 7)에 沈廷芳이 지화사를 들렀다가 경내

에 환관 왕진상이 세워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정에 알려 이것들을 철

거시켰다.

조선 사절도 지화사와 관련된 왕진 사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다.

1777년(정조 1)에 동지부사로 북경에 들어간 李압(土+甲)은 지화사와

관련된 왕건 사적을 알고 나서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즉, 환관 왕진

53) 李德壽, 燕行錄 을묘년(1735) 12월 28일조: “由朝陽門入城, 館於智化寺 (燕

行錄續集本, 책115, p.107). 이번 사행의 정사는 驪善君 李壆이고, 이덕수는 부

사이다.

54) 李喆輔, 燕槎錄 到通州 제1수: “舍館不知那處定, 文書能免屢時延, 羈愁謂

到燕京盡, 將到愁多未到燕”. 자주: “舍館乾魚衚衕, 前後使行輒有死亡之患, 故到

通州, 先送崔・韓兩譯白禮部, 移定他所故云云” (燕行錄全集本, 책37, p.355). 이

번 사행의 정사는 徐命均이고, 이철보는 서장관이다. 李喆輔, 丁巳燕行日記 
정사년(1737) 윤9월 7일: “由朝陽門而入, 拖過十字街, 棲息於所謂智化寺. 寺在宮

城之東南間一隅, 而乃是明代權宦王振所創, 重房複舍, 羅絡連疊, 殆不知其幾百間,

盖巨刹也” (燕行錄全集, 책37, p.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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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천하의 사람이 모두 업신여기는 역적인데, 영종이 황위에 복귀한

후 그를 위해 지화사를 건립하고 비석과 소상을 세워주었다. 묘우가

장려하고 단청이 영롱하며 지금까지도 尸祝을 행해오고 있다. 祀典의

패류함과 廟堂의 난잡함이 이것으로 가히 알만하다.55) 여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 지화사는 영종 복위 이후에 세운 것이 아니고, 왕진이 세

운 사찰이다.

지화사는 현 행정구획으로 東城區 祿米倉衚衕 5號에 자리한다. 사찰

건물은 크게 智化門, 智化殿, 如來殿, 大悲堂, 萬法堂과 부속 건물로 이

루어져 있다. 1992년에 사찰 한 곁에 북경 일대 각종 문물관의 교류와

업무를 총괄하는 北京文博交流館이 설립되어 있다. 1961년에 第一批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될 정도로 명대 사찰건물의 특징을 잘 보

여주고 있고, 또한 건물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 1986년, 2000년,

2006년 등 여러 차례 보수 작업을 행했고, 현재 대외 개방되어 많은

참배객이 찾아오고 있다.

4. 督捕司

조선 사절은 옥하관을 러시아 사절에게 내 준 이후 한동안 여러 곳

을 전전했는데, 그 중의 한 곳이 督捕司이다. 1699년(숙종 25) 12월 26

일에 사은동지사 李杭 일행이 북경에 들어오니 옥하관은 러시아 사절

이 차지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다. 북경에 소재한 사찰

들은 널찍하나 모두 권력가들의 院堂이어서 사용할 수 없는 바람에 부

득불 西長安門 바깥에 자리한 독포사로 들어갔다. 독포사는 몹시 더럽

고 좁은 데다 구들이 없는 방이 많아 상당히 불편했다.56) 이듬해 2월

55) 李압(土+甲) 燕行紀事 중 聞見雜記 : “王振奸閹, 天下切齒, 而英宗復辟後,

乃反爲振建一大刹於北京城中, 名曰智化寺, 置其塑像, 蟒袍玉帶, 儼然王者威儀,

賜額曰旌忠, 勑命建碑, 銘勒勳閥, 不啻若伊傅周公, 廟貌壯麗, 丹雘玲瓏, 尸而祝

之, 至今不衰, 修葺彌勒, 守護極嚴, 祀典之悖謬, 廟堂之雜亂, 亦可見矣” (燕行錄

全集本, 책53, pp.115-116).

56) 姜銑, 燕行錄 기묘년(1699) 12월 26일: “玉河館則大鼻㺚子來住, 試場則二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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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에 이항 일행은 工部가 독포사를 다시 세우는 역사 작업에 나선다

고 하여 숙소를 옥하관으로 옮겼다. 이때 독포사의 관할권이 병부에서

형부로 바뀌었다. 조선 사절은 독포사에서 옥하관으로 옮긴 지 불과 7

일 만에 북경을 떠나 귀국 길에 올랐다.57)

청 독포사는 명 行人司에 해당된다. 명 行人司는 1380년(홍무 13)에

설치한 관청으로 주로 조칙, 책봉, 사신 등을 호송하는 업무를 관장했

다. 청 독포사는 旗人이나 각 성 변방에서 도망친 자들을 추포하는 업

무를 맡은 부처이다. 그 아래에 行人公署를 두어 호송 업무를 병행했

다. 1654년(순치 10)에 督捕衙门을 설치하고 병부에 속했다. 1699년(강

희 38)에 독포아문을 독포사로 개칭하고, 상급 부처를 병부에서 형부

로 바꾸었다.

독포사의 위치는 어디인가? 姜銑의 기록에 의하면 독포사가 西長安

門 바깥에 있다고 했다.58) 장안문은 명 영락제 때 궁궐 광장 동서쪽에

각각 세워진 문이다. 청대에 들어와 四柱三樓 형태의 목조 패루가 세

워졌다. 1954년에 도로 확장으로 철거되었다. 서장안문의 위치는 현 中

山公園 정문에서 약간 서쪽에 치우쳐있다. 따라서 독포사는 오늘날 천

안문광장 서쪽 國家大劇院 또는 그 인근 지역으로 추정된다.

5. 法華寺

法華寺는 옥하관을 내어준 이후에 옮겨 다닌 장소 중의 하나였다.

設科事, 故不爲許入. 其他佛寺有多寬蔽處, 而皆權力家院堂也, 亦不許入. 卽今督

捕司, 乃皇朝時行人司, 故仍舊時名號, 使之留住, 而湫隘太甚, 房堗無多, 一行員

役多有露處者. 所接下處亦甚挾隘, 殆不可堪” (國立中央圖書館本, 원문 p.28). 이

번 사행의 정사는 東平君 李杭이고, 강선은 부사이다.

57) 姜銑, 燕行錄 庚辰二月二十一日到山海關狀啓 : “臣等所住督捕司, 欲爲改建

是如, 使之移接于玉河館是白去乙. 初六日移住. ······ 十三日自北京離發 (國立中

央圖書館本, 원문 p.83).

58) 姜銑, 燕行錄 庚辰二月二十一日到山海關狀啓 : “而留置于西長安門外督捕
司. 所謂督捕司, 卽明朝行人司是白乎等, 以假借舊時名號, 有此接置是白乎旀”

(國立中央圖書館本, 원문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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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년(숙종 46)에 고부사 李頤命 일행은 북경에 들어가서 法華寺에

머물렀다. 이이명의 아들 李器之가 법화사로 들어가는 장면을 자세히

적어놓았다. 이들은 조양문으로 들어가 四牌樓에서 남쪽으로 꺾으면

숭문문으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길 입구로부터 수백 걸음 떨어진 곳

에서 다시 서쪽으로 꺾어 豹房巷이라고 부르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

목 입구에서 20걸음도 가지 않는 곳에 법화사가 있었다.59)

청대 북경 도성에는 법화사 이름을 가진 사찰이 여러 곳이 있다. 현

东城区 报房胡同, 崇文區 法華寺街, 海淀區 魏公村 法華寺路 등에 각각

법화사가 있었는데, 조선 사절이 유숙했던 사찰은 东城区 报房胡同에

소재한 법화사이다. 이기지가 말한 四牌樓는 오늘날 東四를 지칭한다.

원나라 때 이곳에 십자로를 만들었고, 명나라 때 사방 4곳에 모두 패

루를 만들었다. 1957년에 철거했다. 四牌樓에서 남쪽 숭문문을 향하는

길은 오늘날 東四南大街에 해당된다. 이곳 입구에서 남쪽으로 2백m

정도 걸어가면 报房胡同이 나온다. 报房胡同의 이름은 표범을 기르는

곳이라는 豹房巷에서 유래되었다. 골목 입구에서 수백 걸음 들어가면

법화사가 나온다. 이기지가 골목 입구에서 20걸음도 되지 않는 곳에

법화사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걸음 수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건륭경성전도 第7排 第4列에 법화사가 보인다. 법화사는 명 정통

때 태감 劉通의 사저였는데, 유통 사후에 동생 劉順이 사찰로 바꾸었

다. 천계 연간에 중수했고, 숭정 말년에 병화로 일부 소실되었다. 청

건륭 연간에 德悟和尚이 산문, 불전, 승방 등 많은 건물을 다시 세웠

다.60) 훗날 법화사에서 청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사 사건이

59) 李器之, 一菴燕行日記 권2 경자년(1720) 9월 18일조: “入朝陽門, 乃北京城正

東門也. ······ 自四牌樓折以南, 乃走崇文門路也. 數百步, 又折以西入衚衕, 卽法

華寺也. ······ 有豹房巷者, 世傳爲朝廷畜豹之所也. 因名焉.入巷不二十步有寺, 曰

法華寺” (燕行錄選集補遺本, 冊上, p.298).

60) 法華寺德悟和尚行實碑記 원비: 東安門外二里許, 豹房巷有古刹法華禪寺林,

明正德間內監劉通捨宅刱建, 天啓時姚監重加修葺, 規模宏敞, 紺殿邃延, 迄國朝二

百餘年中間, 迭有廢興, 自德悟大師始更新之, 山門、佛殿、廊廡僧僚之屬, 靡不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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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차례 발생되었다. 1860년(함풍 10)에 청 恭亲王이 영국 사절과

만나 아편전쟁으로 촉발된 북경조약을 체결하는 담판 장소로 활용되었

다. 1898년(광서 24) 무술변법이 일어나기 전날에 谭嗣同과 袁世凱가

만나 난국을 타결한 계책을 세운 장소로 활용되었다. 민국시대에 사찰

의 일부 건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 西院은 平民學校, 東院은 無

線電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 정부 직후 사찰은 훼멸되

었다.

옛 산문 입구는 현 报房胡同 101號 北大荒綠色食品이 들어선 곳이

고, 사찰 건물들은 报房胡同 99號 외교부 소속 아파트(1959년 건립)와

多福港 44호 민간 가옥이 들어선 곳이다. 최근 多福港 44호에 자리한

민간 가옥은 도심지 재개발을 위해 철거해 놓은 상태이다. 多福港 44

호 안쪽, 즉 报房胡同 99號가 마주하는 담벼락 아래에는 1778년(건륭

43)에 세운 法華寺德悟和尚行實碑記 1기와 비신이 사라진 귀부 1기

가 남아있다.

이기지가 법화사에 머물었던 시점은 강희 말년이다. 이기지의 기록

을 통해 덕오화상이 사찰을 중수하기 이전의 모습을 살펴본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좌우에 鐘樓와 鼓樓가 있고, 누대 좌우로 승방이 5-6

개소 있다. 다시 중문을 들어서니 문 옆에는 금색의 미륵상이 있고, 문

안쪽에는 前殿과 後殿이 있다. 前殿은 겹처마에 기둥 7개로 세워졌는

데, 전각 안 중앙에 대불 3기, 좌우에 불상 수십 기가 봉안되어있다.

후전은 기둥이 7개로 세워졌는데, 전각 안에 불상 5-6기가 봉안되어있

다. 후전 서쪽에는 이층으로 된 장경각이 있고, 그 좌우에는 행랑이 각

각 4-50칸이 있다. 중문 앞에는 1466년(성화 2), 1471년(성화 7), 1627

년(천계 7)에 세운 비석 3기가 놓여있다.61)

然. (필자 답사)

61) 李器之, 一菴燕行日記 권2 경자년(1720) 9월 18일조: “入門, 左右有鍾・鼓
樓, 樓左右各有僧房五六區. 再入一門, 門傍坐彌勒金身, 門內有重佛殿, 後殿之北,

卽街路也. 前殿兩簷七楹, 供大佛像三坐, 左右亦有數十像, 後殿亦七楹, 供五六佛

像. 殿西有房, 大人所處. 其上有樓, 乃藏經所也. 左右廊屋, 各四五十間” (燕行錄

選集補遺本, 冊上,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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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北極寺

北極寺는 옥하관을 내어준 이후에 옮겨 다닌 장소 중의 하나였다.

1720년(숙종 46)에 동지사 李宜顯은 북극사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했

다. 일행은 조양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四牌樓, 옥하교, 大淸門을 지

나 도성 남쪽 모퉁이 후미진 곳에 자리한 북극사에 들어갔다. 옥하관

은 서양 사람이 머물고 있어 청 예부에서 자신들을 이곳으로 옮겼다.

그러나 북극사가 황폐해진지 오래되어 건물이 허물고 비좁은데다 일행

이 많아 거처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여, 首譯을 시켜 예부에 딴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사찰 뒤채에는 온돌방 3개가 있는데, 정사 이의

현은 동쪽, 부사 李喬岳은 가운데, 서장관 趙榮世는 서쪽에 각각 들어

갔다.

북극사는 1584년(만력 12)에 세웠다. 사찰은 五梁 3칸이고, 불상은

모두 시커멓다. 바깥 행랑 3칸에는 관우상을 모셨고, 서쪽 행랑채에는

土地神, 司命神像을 모셨으며, 왼쪽 행랑채에는 十王像을 모셨다. 대문

안에는 關羽 사당이 있고, 그 뒤로 먼지로 덮인 불상이 놓여있는 3칸

짜리 누각이 있다. 동쪽 뜰아래에는 앞면에 蔡襄이 쓰고 뒷면에 歐陽

詢의 率更體로 쓴 비석이 있고, 서쪽 뜰아래에는 앞면에 李邕이 쓰고,

뒷면에 王羲之가 쓴 비석과 전면에 蘇軾이 쓰고 뒷면에 米芾이 쓴 비

석이 있다. 이들 글씨는 모두 서첩에서 집자한 것이다. 뒤채에는 느티

나무 3그루가 있고, 관우 사당 옆에 버드나무가 있었다.62)

62) 李宜顯, 陶谷集 권29 庚子燕行雜識 : “由朝陽門而入, 卽外東門也. ······ 入

門三里許, ······ 望見城門, 是爲崇文門, 卽都城東南門也. 未至門數百步許, 折而

西行一里, 有石橋. 卽玉河橋也. 又折而南, 挾太淸門而入, 過工・禮・大・司等四
衙門, ······ 申時, 入北極寺宿, 以大鼻㺚子先已來接玉河館, 故自禮部移送我國使

臣於此寺, 使之留接, 而荒廢已久, 炕壁疎缺, 狹隘且甚, 人衆, 將不得容接, 又在南

城隅僻地, 凡係往來禮部闕門之路, 俱爲稍遠, 汲水處亦過十里, 事多有窒碍可悶者,

使首譯呈文禮部, 以爲移接他處之地, 而未知果能得諧否也, 此寺卽萬曆甲申年間所

刱也, 殿宇五樑三間, 佛像皆䵝昧, 外廊三間, 安關帝像, 後廊五間, 有三炕, 余處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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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사의 위치는 어디인가? 민국 연간에 張江裁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북경 지역에 소재한 北極 이름을 가진 묘우는 北極聖境貞武廟(油

房胡同), 北極寺(北新華街), 北極眞武廟(東廊下), 北極禪林(什刹海氈子

房), 北極禪林(宣外北極庵) 등 5곳이 있다.63) 이 중에 北新華街 38호,

현 琉璃廠西街 안쪽 北極巷에 소재한 북극사가 이의현이 머물렀던 사

찰이다. 이의현이 북극사로 갈 때 대청문 옆을 끼고 들어갔고, 성 남쪽

후미진 곳에 소재한다고 했다. 북극항 북극사는 옛 대청문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다. 또 이의현이 말한 북극사의 건립 연도와 여러 개 비석

이 있다는 기록도 북극항 북극사의 사적과 일치한다.64)

1911년에 王華隆이 제작한 北京內外城詳圖를 보면 琉璃廠西街 끝

부분에 北柳巷이 보이고, 그 동쪽 골목 안쪽에 북극암이 보인다.65) 북

극항 북극사는 만력 연간에 세워졌고, 玄武大帝를 봉안했다.66) 민국 연

간에 鮑貴卿의 소유가 된 이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前院은 積善

公司, 後院은 玉忠厚煤鋪가 입주했다. 다만 비석 7개가 남아있었다.67)

골목 이름은 北極庵衚衕이라고 불렸고, 1965년에 北極巷이라고 줄였

東, 副使處於中, 書狀處於西, 皆一間也, 前有槐樹三株, 其西有長廊, 安土地神, 司

命神塑像, 左邊長廊, 安十王塑像, 大門內有關帝廟, 傍有一株柳, 其後左右, 有二

間炕, 炕傍, 有一間屋, 屋上有三間樓, 樓中左右, 置三佛像, 而塵埃埋沒, 登玆, 可

以眺望遠近, 余初欲登覽, 聞登樓則隣家內堂, 入於俯見中, 嫌而不果, 東階下立一

碑, 前面蔡君謨書, 後面歐陽率更書. 四階下立二碑, 一則前面李北海書, 後面王右

軍書; 一則前面蘇東坡書, 後面米元章書, 皆集字入刻者” (韓國文集叢刊本, 책181,

pp.476-477).

63) 張江裁, 北京廟宇徵存錄 참조 (中國佛寺誌叢刊本, 책2, pp.5, 9, 18, 21, 31).

64) 松浦章은 이의현이 머물렀던 북극사를 德勝門 바깥에 소재한다고 했는데,(상

기 논문, pp.37-38) 이는 잘못 고찰되었다. 덕승문은 북경 도성 북쪽에 소재한

성문이고, 이의현이 말한 북극사는 도성 남쪽 모퉁이 후미진 곳(南城隅僻地)에

자리한다고 했다. 이 둘 사이에 거리가 아주 멀다. 祁慶富는 이의현이 머물렀

던 북극사를 북극항 北極庵으로 고찰했다.

65) 北京內外城詳圖 (中國書店影印本).

66) 朱一新, 京師坊巷志稿 권하 外城西城 : “北極庵, 庵祀元(玄의 피휘)帝, 有

明萬曆间朱之蕃碑, 有凤翔会馆” (北京古籍出版社本, p.256).

67) 張江裁, 北京廟宇徵存錄: “北極寺, 在北新華街三十八號, 現歸鮑貴卿所有, 前

院積善公司入, 後院玉忠厚煤鋪入. 碑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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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8) 2010년부터 도심지 재개발을 위해 이곳 일대에 있는 민가들을

모두 철거했다. 이때 골목 이름도 사라졌다. 사찰 옛 자리는 주차장과

공터로 변했고, 느티나무 몇 그루만 남아있을 뿐이다.

7. 十方院

十方院은 옥하관을 내어준 이후에 옮겨 다닌 장소 중의 하나였다.

1721년(경종 1)에 李健命을 필두로 한 동지사절이 북경 동문인 조양문

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옥하관에 대비달자가 먼저 들어오

는 바람에 부득불 십방원으로 옮겨갔다. 이튿날 십방원에서 나서 사행

관할 기관인 예부를 찾아갔다. 관문을 나서 서쪽으로 말 한마당 즈음

가다가 남쪽으로 꺾었고, 여기에서 얼마 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꺾어

대로로 들어갔다. 또 옥하교와 옥하관을 지나 대청문 광장 동편에 소

재한 예부로 들어갔다.69)

십방원의 위치는 어디인가? 북경의 몇몇 사찰을 십방원이라고 불리

고 있었는데, 이건명 일행이 유숙한 십방원은 오늘날 東城區 朝陽門南

大街 18號 아파트 단지에 소재한 사찰이었다. 건륭경성전도 제8배

제2열에 十方院 건물과 十方院衚衕이 보인다. 十方院衚衕의 이름은 十

方院에서 명명되었다. 청 선통 연간에 발음이 같은 什方院衚衕으로 바

뀌었다가, 1965년에 小井衚衕과 합병하여 盛芳衚衕으로 바뀌었다. 십방

원 옛 자리에는 최근에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사찰 뒤편에

는 최근 개설된 金寶街이다. 이건명이 십방원에서 나와 오늘날 朝陽門

南小街, 長安街, 正義路, 東交民港을 지나 예부로 들어갔다.70)

68) 王彬・徐秀珊 主編, 北京地名典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8.11), p.372.

69) 李健命, 寒圃齋使行日記 1721년 12월 28일조: “入朝陽門, ······ 聞玉河館,

則大鼻㺚子已先來入, 故一行入處十方院”; 29일조: “自館門西行一馬場許, 折而南

逶迤向西, 從大路過玉河橋、玉河館, 出抵大淸門外大路, 遵宮城外, 東邊而北至禮

部” (燕行錄選集補遺本, 冊上, pp.444-445).

70) 東城區, 前圆恩寺衚衕 옛 廣慈菴에 십방원 건물이 있었다(燕京金石 사진판

廣慈菴十方院碑記 참조). 그러나 광자암 십방원은 이건명의 기록에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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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乾魚衚衕館

1724년(옹정 2)에 옹정제는 북경에 소재한 외국 사관을 조정하는 칙

령을 내렸다. 즉, 회동관에는 북경에 먼저 들어온 외국 사절에게 머물

게 하고, 乾魚衚衕 관사는 예부에게 넘겨 나중에 들어오는 외국 사절

에게 머물게 했다. 예컨대 러시아 사절이 회동관에 먼저 들어오면, 조

선 사절을 건어호동관에 머물게 했다. 玉河橋(御河橋) 관사는 예부에

넘겨 타국 사절들이 동시에 북경에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도록 했다.71)

1743년(건륭 8)에 건륭제는 건어호동관을 정양문 바깥 橫街 관사와 옥

하교 관사와 함께 모두 회동관으로 삼으라는 칙령을 내렸다.72)

옹정제가 내린 칙령에 따르면 회동관, 즉 옥하관은 북경에 먼저 들

어온 국가의 사절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운

영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17세기말부터 러

시아 사절이 옥하관을 계속 웅거하는 바람에 타국 사신들이 들어가기

가 힘들었다. 이에 따라 조선 사절은 옥하관을 내어주고 건어호동관으

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1727년(영조 3)에 북경에 도달한 李樘 일행

은 건어호동관으로 들어갔다. 종사관 姜浩溥는 건어호동관이 滿丕의

옛 집을 관사로 삼았던 것이라고 했다.73) 1732년(영조 8)에 이의현은

사은사가 되어 다시 한 번 북경을 방문했는데, 이때 유숙한 숙소는 지

방향과 거리가 맞지 않다.

71) 欽定大淸會典事例 권514 禮部・朝貢・館舍 : “雍正二年議准, 會同館舍, 仍

令外國先到者居住, 別撥乾魚胡衕官房一所交該府(예부)管理. 如俄羅斯人先入會同

館, 即令朝鮮人居住此處. 再撥玉河橋官房一所, 亦交該部, 以備他國使臣同時至京

者居住” (續修四庫全書本, 책806, p.172).

72) 欽定大淸會典事例 권514 禮部・朝貢・館舍 : “(乾隆)八年覆准, 內務府將正

陽門外橫街官房一所, 指定三十七間半, 與玉河橋及乾魚衚衕官房二所, 作爲會同

館” (續修四庫全書本, 책806, p.172).

73) 姜浩溥, 桑蓬錄 정미년(1727) 12월 28일조: “入朝陽門, 卽北京都城東門也.

······ 入乾魚衚衕新定之館. 此屋故廣東總督滿人만비之家, 而有罪籍之爲公家云”

(燕行錄選集補遺本, 冊上, p.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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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번 북극사와 달리 건어호동관으로 정해졌다. 이의현은 건어호동관이

근자에 새롭게 단장했다고 했다.74)

건어호동관은 원래 满丕의 집이었다. 만비는 正蓝旗로 청나라 장수

로 여러 차례 전장에 나섰고, 특히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을

때 많은 공을 세웠다. 1700년(강희 39)에 正蓝旗蒙古都统에 올랐으나,

얼마 후 죄를 지어 삭직되고 재산 몰수를 당했다. 만비가 자진할 때

부녀자들이 저택 우물에 투신하여 항상 귀신이 곡하는 소리가 들려온

다고 한다.75) 그래서인지 1737년(영조 13)에 徐命均 일행은 사전에 건

어호동관이 불길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부에 아뢰어 숙소를 지화사로

옮겼다.76)

그러나 건어호동관의 회동관 역할은 오래가지 못했다. 1748년(건륭

13)에 예부가 외국 사절이 묵을 사관을 재조정해달라는 주청을 올렸

다. 즉, 회동관(옥하관)은 러시아 사절이 자국의 묘우를 세우는 바람에

타국 사절이 사용하기 힘들다. 건어호동관사는 인원수가 많은 조선 사

절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으니 공부에게 돌려주고, 그 대신에

安定門大街 관사를 조선 사절에게 내어주도록 한다. 옥하교 관사(옥하

교관, 남고려관)는 타국 사절이 계속 사용한다. 이에 건륭제는 준허했

다.77)

74) 李宜顯, 陶谷集 권3 入燕都, 處乾魚衚衕 : “朝飯大王店, 晩入乾魚衕”; 紀

行述懷次三淵韻 제46수 乾魚衚衕 : “近復新創處我使, 替他前日館玉河” (韓國

文集叢刊本, 책180, pp.384, 392).

75) 李土甲, 燕行記事 중 聞見雜記 : “如都統滿丕之類, 亦於卽位二年, 以諸王之

黨, 律以孥籍. 今乾魚衚衕館, 卽其家也. 中門之前, 有一小井, 當時闔家皆自裁, 而

婦女多投死於此井, 故館中常有鬼哭聲, 而此井尤甚云” (燕行錄全集本, 책53,

p.216).

76) 李喆輔, 燕槎錄 到通州 제1수: “舍館不知那處定, 文書能免屢時延, 羈愁謂

到燕京盡, 將到愁多未到燕”; 자주: “舍館乾魚衚衕, 前後使行輒有死亡之患, 故到

通州, 先送崔・韓兩譯白禮部, 移定他所故云云” (燕行錄全集, 책37, p.355).

77) 欽定大淸會典事例 권514 禮部・朝貢・館舍 : “乾隆二年奏准, 自雍正二年定

議, 俄羅斯人到京准於會同館居住. 自是以來, 俄羅斯人到京必入會同館. 朝鮮人役

到京, 每令住乾魚衚衕官房, 人馬多不便, 應將此房繳還工部, 別擇安定門大街內務

府屬官房一所, 以待朝鮮每年貢使, 至玉河橋官房, 仍留以備他國來使之用”(續修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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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절의 인원수가 많을 때에는 마부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에

달했다. 건어호동관이 그다지 넓지 않아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상

당한 불편이 따랐다. 따라서 건어호동관은 다시 공부로 돌려주고, 조선

사절에게 다른 관사를 사용하도록 했다. 1760년(영조 36)에 洪啓禧 일

행은 남관(옥하교관)에 머물렀다. 이때 종사관 李商鳳은 조선 사절이

그동안 사용했던 북경 관사의 변천에 대해 기술해놓았다. 조선 사절은

예전에 옥하관을 사용했으나, 수십 년 전에 러시아에게 내어주고 건어

호동관으로 옮겼다. 그러나 사행 인원과 말의 숫자가 많아 건어호동관

을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예부에 호소하여, 몇 년 전에 새롭게 만든 남

관(옥하교관)으로 옮겼다.78)

건어호동관의 위치는 어디인가? 현 東城區 甘雨衚衕의 안쪽이다. 명

나라 때 건어호동에 成壽寺, 元極觀이 있었고,79) 민국 연간에 브라질대

사관이 자리하였다. 청 선통 연간에 골목 명칭이 발음이 유사한 甘雨

衚衕으로 바뀌었다. 문혁 때 한때 瑞金路十三條로 바뀌었다가 다시 감

우호동으로 되돌아갔다. 북경 번화가인 王府井大街 입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東天主堂(王府井天主堂)이 나온다. 동천주당 남쪽에 자리한

골목이 바로 감우호동이다. 오늘날 이곳에 주택 단지와 소규모 상점들

이 들어서 있다.

여기에 흥미로운 기록이 보인다. 일부 사행록에서는 건어호동관과

옥하교관(남고려관, 남관)을 동일한 건물로 여기고 있다. 박지원의 熱

庫全書本, 책806, p.172). 皇朝通典 권61 禮二十・館餼 에는 회동관에 러시

아식 묘우가 설치되어 타국 사람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을 더 첨가되어 있다.

78) 李商鳳(훗날 李義鳳으로 개명), 北轅錄 경진년(1760) 12월 28일조: “自朝陽

門行七八里, 望見城門, 是爲崇文門, 卽都城東南門也. 未至數百步, 折而西行, 過

一虹橋, 卽玉河橋, ······ 過橋折而南行百餘步, 至館. 館在正陽門東北, 館外數十

步, 卽南城也. 我使舊住玉河館, 數十年前爲大鼻㺚子所占, 其後移次於乾魚衚洞.

時人馬適多物, 故譯輩言我國號朝鮮, 而洞名乾魚, 故人馬之物, 故以是也. 遂呈文

禮部. 數年前, 新建是館, 此南館也. 又有北館, 節使謝使並到, 則分處云” (燕行錄

選集補遺本, 冊上, pp.815-6).

79) 京師坊巷志稿 권상 內城東城 중 乾魚衚衕 조: “有成壽寺, 元極觀” (北京古

籍出版社本,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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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日記는 乾魚衚衕에서 翰林庶吉士院과 담장 하나 사이에 소재한 관

사가 남관이고, 이곳에서 黃仁點 일행이 머물다가 실화 사고가 발생했

다고 했다.80) 또 李恒億의 燕行日記는 자신들이 머문 옥하관(실제로

옥하교관)이 건어호동에 소재하며 옛 都統 滿丕의 집이라고 했다.81)

그러나 이들의 기록은 잘못되었다. 1779년(정조 3) 동지 겸 사은사

황인점 일행이 옥하교관(남고려관, 남관)에서 머물고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피신하고 공물을 황급히 옮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듬해 진하 겸 사은사 박명원이 올린 장계에 의하면 남소관(옥하교관

의 별칭)이 화재가 난 뒤에 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82) 박지원 자신도

황인점 일행이 머물다가 화재를 입은 사관을 남관(옥하교관)이라고 했

다.83) 따라서 황인점 일행이 화재를 입은 사관은 건어호동관이 아니고,

옥하교관임이 분명하다.

또 건어호동관과 옥하교관(남고려관)은 별개의 관사이다. 앞서 예부

의 주청에서 보았듯이 건어호동관 외에 옥하교관(남고려관)이 따로 존

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 사절은 한동안 건어호동관에 머물

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하다고 해서 나중에 옥하교관(남고려관)

으로 옮겼다. 건어호동관은 1748년(건륭 13) 이후 공부에 돌려주고 더

이상 회동관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박지원과 이항억은 건어

호동관과 옥하교관(남고려관)을 동일한 관사로 잘못 알았다.

80) 朴趾源, 熱河日記 중 還燕道中錄 8월 20일조: “而前年昌城尉[黃仁點]正使

時, 乾魚衚衕朝鮮館失火” (民族文化推進會國譯本, 책1, 원문 p.645); 謁聖退

述・朝鮮館 : “朝鮮館使之所, 初名玉河館, 在玉河橋上, 爲鄂羅斯所占, 今在正陽

門內東城墻下乾魚衚衕, 翰林庶吉士院隔墻. 年貢使先至在館而更有別使, 則分處西

館, 故此名南館. 昨年昌城尉使行時, 南館失火” (民族文化推進會國譯本, 책2, 원

문 p.656).

81) 李恒億, 燕行日記 임술년(1861) 12월 26일조: “二里朝陽門, 齊和門, 十里卽

玉河館. 館在乾魚衚衕, 古都統滿丕之宅也” (國立中央圖書館本, 원문 pp.68-69).

82) 正祖實錄, 4년 9월 17일(임진)조.

83) 朴趾源, 熱河日記 중 謁聖退述・朝鮮館 : “昨年昌城尉使行時, 南舘失火”

(民族文化推進會國譯本, 책2, 원문 p.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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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玉河橋館(高麗館, 朝鮮館, 南館, 南小館)

옥하교관은 명대부터 청초까지 조선 사절들이 이용했던 옥하관에서

남쪽으로 한 불록 떨어진 곳에 새롭게 조성된 관사를 지칭한다. 옥하

교관 명칭은 1737년(건륭 2) 예부 주청과 1748년(건륭 13) 건륭제 칙령

에 명기된 옥하교 관사에서 따왔다. 관사 근처에는 옥하가 흐르고, 그

위에 남옥하교가 세워졌다. 옥하교관은 때로 옥하관, (남)고려관, 조선

관, 남관, 남소관 등으로 불렸다.

옥하관은 기존 옥하관 명칭을 그대로 이어 받은 데에서 나왔다.

1809년(순조 9)에 李敬卨은 옥하관이 현 蒙古館(러시아관) 아래에 있다

고 했다.84) 여기의 옥하관은 조선 사절이 예전에 사용한 옥하관이 아

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새로운 관사인 옥하교관을 지칭한다. 옥하관은

러시아 사절이 차지했다.

고려관 명칭은 건륭경성전도에 보인다. 당시 중국인들은 조선을

가끔 전 조대의 명칭인 고려라고 불렸다. 건륭경성전도에 고려관 건

물이 두 곳 보인다. 한 곳은 남옥하교 옆이고, 다른 한 곳은 大佛寺 옆

이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지리 방향에 따라 남옥하교 고려관을 남

고려관, 대불사 고려관을 북고려관이라고 칭한다. 조선관은 조선 사절

들이 머문다는 국명에서 나왔다. 1825년(순조 25)에 杞泉은 조선관(옥

하교관)에 도달했는데, 대문에 會同四譯館이 걸려있다고 했다.85) 또

1879년(고종 16)에 南一祐는 대문 바깥에 會同四譯館이 걸려있는 옥하

관에 도달했는데, 일명 南小館, 朝鮮館이라 했다.86)

남관 명칭은 도성 남벽 쪽에 소재한다는 지리 방향에서 나왔다.

84) 李敬卨, 燕行錄 기사년(1809) 12월 24일: “歷觀東岳廟, 止舍會同館. 是日, 行

九十里. 會同館在玉河館之下, 玉河館, 今爲蒙古館” (燕行錄全集 日本所藏編本,

책1, p.482).

85) 杞泉, 隨槎日錄 을유년(1825) 12월 24일: “行數里有朝鮮館, 外門揭會同四譯

館” (燕行錄全集 日本所藏編本, 책1, p.555).

86) 南一祐, 燕記 기묘년(1879) 12월 26일조: “路北有玉河館, 外門扁會同四譯館,

一名南小館, 或稱朝鮮館” (燕行錄全集 日本所藏編本, 책3,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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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년(영조 48)에 洪大容은 북경에 들어와 숭문문에서 서쪽으로 향하

다가 옥하교를 지나 조선관(옥하교관)에 도달했는데, 관사가 남쪽 성곽

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서 남관이라고 불렸다.87) 남소관 명칭은 관사

규모가 기존 옥하관보다 조금 작다는 공간 개념이 덧붙여진 것이다.

1777년(정조 1)에 이압은 順治 초에 옥하 서쪽에 두었던 옥하관을 러

시아가 차지하는 바람에 다리에서 남쪽으로 1리 정도 가다가 성곽 밑

에서 서쪽으로 조금 들어가니 남소관(옥하교관)에 도달했다고 했다.88)

앞서 언급했듯이 건륭 연간에 조선 사절이 머무는 관사를 옮기고자

하는 칙령이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1737년(건륭 2)에 이루어졌다.

건륭제는 조선 사절이 머무는 건어호동관을 工部에게 돌려주고, 그 대

신에 安定門大街館을 조선 사절에게 내어주는 칙령을 내렸다. 안정문

대가관은 74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 사절이 건어호동관에서

안정문대가관으로 옮기는 방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안정문대가관은 황

궁 남쪽에 자리한 예부나 황궁 출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성 북쪽

바깥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마도 조선 사절이 거리상 외교 업무를 수

행하기가 불편한 안정문대가관을 꺼려했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한 번은 1748년(건륭 13)에 이루어졌다. 건륭제는 오랫동안 수리

하지 않은 안정문대가관을 내무부로 반환하고, 그 대신에 옥하교관(남

고려관)을 조선 사절에게 내어주는 칙령을 내렸다.89) 그러나 조선 사

87) 洪大容, 湛軒書 외집 권9 燕記 중 入皇城 : “至崇文門內, 西渡玉河橋, 至

朝鮮舘. 前對南城, 號曰南舘. 屋凡四重, 正堂安咨文及方物, 上房在其後, 副房次

之, 三房在副房之後, 余居三房之西, 間壁一炕” (韓國文集叢刊本, 책249, p.297).

88) 李土甲, (燕行記事 정유년(1777) 12월 27일조: “都城東南門, 卽崇文門, 而未至

門百餘步, 折而西行一里, 有石橋, 卽玉河橋也. 橋之南, 有玉河館, 順治初, 設於玉

河西岸上, 以接我使, 近來大鼻撻子連爲來留於此, 不肯往他所, 淸人亦不敢怫其意,

遂移我使館所於橋南行一里許, 遵城底而西行少許, 曰南小館” (燕行錄全集本, 책

52, p.406). 러시아 사절이 옥하관을 차지하기 시작한 시기는 순치 연간이 아니

고, 강희 연간이다.

89) 欽定大淸會典事例 권514 禮部・朝貢・館舍 : “(건륭 13년)又奏准, 外國朝

貢, 舊有館舍三處, 有安定門大街一處, 計七十四間, 當時原爲朝鮮隨從人馬殷繁增

設, 嗣因使臣以住宿不便, 改館玉河橋. 其安定門一館, 經久不住, 今安南貢使到京,

業經安置橫街館內; 玉河橋一所, 應留爲朝鮮年貢居住. ······ 安定門一館, 房宇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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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이 칙령이 내리기 이전에 이미 옥하교관(남고려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1745년(영조 21) 趙觀彬 일행90), 1746년(영조 22) 李橿 일행은

남관(옥하교관)에 유숙했다.91) 이것으로 보아 건륭제 칙령은 당시 조

선 사절이 옥하교관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옥하교관은 조선 사절이 사용하는 전용 공간으로 바뀌었

다. 1783년(정조 7)에 洪樂性 일행,92) 1784년(정조 8)에 李徽之 일행,93)

1797년(정조 21)에 金文淳 일행,94) 1798년(정조 22) 李祖源 일행,95)

1828년(순조 28) 洪起燮 일행,96) 1854년(철종 5) 金鍏 일행97), 1855년

(철종 6) 徐憙淳 일행98) 등이 옥하교관에 머물렀다. 광서 중엽 이후에

옥하교관은 주청국 대한제국(조선)공관으로 바뀌었다. 1902년에 朴齊

純, 1903년에 朴台榮, 1904년에 閔泳喆이 부임하여 공관에 머물렀다.

1905년 11월 18일(양 12월 14일)에 을사늑약에 따라 민영철이 이임하

고 공관의 관리권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多, 皆係奇零湊合, 又久未修理, 於觀瞻未肅, ······ 其安定門舊館, 仍繳還內務府”

(續修四庫全書本, 책806, p.173).

90) 趙觀彬, 晦軒燕行詩 중 燕京南館拈韻口占 (燕行錄續集本, 책115, p.380).

91) 尹汲, 燕行日記 병인년(1746) 12월 28일조: “自東嶽廟, 由朝陽門入京, 宿南

館” (燕行錄全集 日本所藏編本, 책1, p.233). 이번 사행의 정사는 海興君 李橿이

고, 윤급은 부사이다.

92) 정조실록 8년 2월 17일(계유).

93) 정조실록 9년 2월 14일(갑오).

94) 정조실록 22년 2월 19일(계축).

95) 정조실록 23년 1월22일(신사).

96) 朴思浩, 心田稿 무자년(1828) 12월 24일: “入皇城, 抵南小館十二里” (國譯燕

行錄選集本, 책9, 원문 p.25). 이번 사행의 정사는 洪起燮이고, 박사호는 홍기섭

의 종사관이다.

97) 鄭德和, 燕槎日錄 갑인년(1854) 12월 24일: “東嶽廟, 四十里少憩, 玉河館, 一

名南館, 十里止宿” (燕行錄選集 日本所藏編本, 책2, p.512). 이번 사행의 정사는

金鍏이고, 정덕화는 부사이다.

98) 徐慶淳, 夢經堂日史 編2 五花沿筆 을묘년(1855) 11월 27일: “由朝陽門[一

名齊華門]入. ······ 迤南少西, 渡南玉河橋, 止于館所, 卽南小館, 而華人所謂四夷

館也” (國譯燕行錄選集本, 책11, 원문 p.140). 이번 사행의 정사는 徐憙淳이고,

서경순은 서희수의 삼종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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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교관의 위치를 그린 여러 장의 지도가 있다. 가장 빠른 것은 건

륭 연간에 제작된 건륭경성전도이다. 건륭경성전도 第11排 第5列

에 高麗館이라는 건물이 보인다. 이 고려관은 옥하교관(남고려관)이다.

동쪽에는 南御河橋(남옥하교), 서쪽에는 恩賜教習庶常館,99) 북쪽에는

예전에 조선 사절들이 사용했던 騷達子館(옥하관)이 보인다. 지도 속의

옥하교관 건물은 사합원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옥하교관이 폐쇄되기 직전에 제작된 지도에 옥하교관이 보인다. 李

杕의 拳祸记에 수록된 北京使館界圖 (1901년 제작)가 있다. 이 지도

를 보면 南城 부근에 高麗國府가 보인다. 동쪽에는 南御河橋, 서쪽에는

華城銀行, 荷國府, 북쪽에는 俄國府가 있다.100) 1904년 프랑스 사람이

그린 지도에도 고려관이 보인다.101) 그러나 폐쇄된 이후에 제작된 지

도에는 고려관이라는 이름이 사려졌다. 1911년에 王華隆이 제작한 北
京內外城詳圖를 보면 옥하교관 자리에 匯理銀行이 들어섰다.102) 옥하

교관의 위치는 현 東城區 前門東大街 北京市公安局이 있는 자리이다.

10. (北)高麗館

1750년(건륭 15) 경에 북경도성 실측지도로 제작된 건륭경성전도
가 있다. 이 지도상에 고려관이라고 적어놓은 관사가 두 군데 보인다.

한 곳(第11排 第5列)은 도성 남쪽 남옥하교 옆에 소재한 옥하교관(남

고려관, 朝鮮館)이고, 다른 한 곳(第5排 第4列)은 자금성 바깥 동북단

大佛寺 옆에 소재한 고려관(북고려관)이다. 건륭경성전도를 현행 지

도에 대비해보면 북고려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 현 행정

구획으로 東城區 美術館後街 77號이며, 중국 국가급 인쇄 공장인 北京

99) 恩賜教習庶常館은 줄어서 庶常館이라 부른다. 박지원이 언급한 翰林庶吉士院

은 바로 서상관으로 高麗館(옥하교관)과 담장 하나 사이이다.

100) 北京近代建築史, p.70, 圖5-13.
101) 韓東洙, 實學派 學人 洪大容의 中國 建築觀과 北京 朝鮮館에 관한 연구 ,

p.36, 그림7.

102) 北京內外城詳圖 (中國書店影印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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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人羽新膠印公司가 들어서 있다.

북고려관의 성격에 관해 직접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여기에 필

자의 추측을 적어본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인평대군이 머물렀던 별관

일 가능성이다. 별관은 자금성 바깥과 접해있는 동북쪽 일대로 추정된

다. 북고려관은 별관과 함께 동일한 지역에 속해있다. 혹 이 두 곳이

동일한 관사이지 않을까하는 추측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 사절이 머물었던 북관일 가능성이다. 조선 조정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절사를 보내지만, 때로는 여러 일로 별사

를 연이어 보내기도 했다. 북경에 들어온 조선 사절은 북경에서 통상

4-50일 정도 체류하지만, 간혹 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체류하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북경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조선 사절이 동시에

체류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했다. 이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조선 사

절은 각각 다른 사관에 배정되었다.103) 옥하교관(남고려관)의 규모는

기존의 옥하관에 비해 훨씬 작아 동시에 두 조선 사절을 유숙시킬 공

간이 부족하였다.

1755년(영조 31년)에 조선 조정은 사은사절과 동지사절을 거의 동시

에 보냈다. 선행 출발한 사은사절은 海運君 李槤 일행이고, 며칠 뒤에

출발한 동지사절은 海蓬君 李橉 일행이다. 海運君 李槤과 海蓬君 李橉

은 형제이다. 이들 일행은 북경 도성 문턱인 동악묘에서 해후가기도

했다. 사은사절은 南館(옥하교관, 南高麗館)에 유숙하고, 동지사 일행은

北館에 유숙했다. 동지사절은 북관에 있을 동안 남관(옥하교관)을 두

번 찾아가기도 했다.104)

동지사절 李橉 일행이 머물렀던 북관은 지리 방향으로 옥하교관보

다 북쪽에 자리해야 한다. 건어호동관과 안정문대가관은 비록 옥하교

103) 李商鳳 北轅錄 경진년(1760) 12월 28일조: “數年前, 新建是館, 此南館也.

又有北館, 節使謝使並到, 則分處云” (燕行錄選集補遺本, 冊上, p.816).

104) 鄭光忠 燕行日錄 을해년(1755) 12월 28일조: “因爲先導, 抵北館, 則館宇寬

而精, 可容一行, 而館門內有一坐空屋, 此衙門所居之處” (燕行錄全集本 책39,

p.43). 또 병자년(1756) 1월 4일과 10일에도 동지사절은 남관에 투숙한 사은사

절을 찾아갔다. 이때 동지정사는 李橉이고, 부사는 鄭光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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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북쪽에 자리하고 있지만, 1755년(영조 31년)에는 더 이상 예부 소속

의 회동관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1737년(건륭 2)에 건어호동관은 조선

사절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工部로 이관시켰고, 1748년(건륭

13)에 안정문대가관은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아 內務府로 이관시켰다.

그러면 오로지 남는 것은 건륭경성전도 중 대불사 인근에 소재한 북

고려관 밖에 없다. 만약 이 추측이 맞는다면, 북관은 북고려관일 가능

성이 있다.

11. 西館(瞻雲坊館)

청 건륭 중엽에 조선 사절이 북경에 들어오면 옥하교관을 우선적으

로 배정하고, 나중에 들어온 다른 조선 사절을 북관으로 배정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관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 조선

사절이 유숙하는 관사로 사용되지 않고, 또 하나의 회동관인 西館으로

대체되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에 사은사 李溵 일행이 먼저 북경으로 떠나고,

곧이어 동지사 朴明源 일행이 뒤이어갔다.105) 사은사 이은 일행은 옥

하교관(남고려관, 남소관)에 머물고, 동지사 박명원 일행은 西館에 머

물렀다. 1780년(정조 4)에 박명원은 진하 겸 사은사가 되어 또 다시 북

경에 들어갔으나, 이때에도 서관에 머물렀다. 바로 전 해에 건정호동관

(실제로 옥하교관의 오류)이 화재를 입어 아직까지 보수가 되지 않았

다.106)

1780년(정조 4)에 박명원의 자제군관으로 따라간 朴趾源은 서관에

105) 사은사 이은 일행은 정조 즉위년 11월 3일에 사폐했고, 동지사 박명원 일행

은 이해 11월 7일에 사폐했다. 정조실록 즉위년 11월 3일(신미), 11월 7일(을

해) 참조.

106) 朴趾源, 熱河日記 중 關內程史 8월 1일조: “或我國別使與冬行相値, 則分

寓西館. 年前別使, 先寓乾魚衚衕; 錦城尉以冬至使, 寓於西館.去歲乾魚衚衕會同館

失火, 未及改建, 故今行又爲移寓於西館” (民族文化推進會國譯本, 책1, 원문

p.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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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렀다. 박지원의 기록을 정리해본다. 서관은 瞻雲牌樓 안 큰 거리

서쪽 白廟의 왼쪽에 있었다. 담장은 10여 칸으로 모란 무늬가 영롱하

게 새겨진 벽돌로 쌓아놓았다. 정사는 正堂에, 부사와 서장관은 가운데

정원의 동서 양당에, 박지원은 前堂에 거처했다.107) 3일째 되는 날 처

음으로 출관하여 첨운패루까지 걸어서 나왔다.108)

서관은 瞻雲坊 京畿衚衕에 자리한 관사를 지칭한다. 1734년(옹정 12)

에 瞻雲坊 內務府 관사 94칸을 步軍統領官으로, 安定門大街 관사를 內

務府로 각각 이관하라는 조치가 취해졌다.109) 1756년(건륭 21)에 地安

門 바깥 帽兒衚衕 예부 회동관 142칸을 步軍統領官로, 선무문 瞻雲坊

관사를 예부 회동관으로 바꾸라는 조치가 취해졌다.110) 그러나 첨운방

관사, 즉 서관의 회동관 역할은 오래가지 못했다. 1800년(가정 5)에 안

남, 緬甸(버마), 暹羅(태국), 南掌(라오스) 등 사절이 사용하던 瞻雲坊館

과 橫街館을 내무부로 이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111)

첨운방은 오늘날 西單 일대를 지칭한다. 이곳에 瞻雲牌樓, 속칭 西單

牌樓가 있었다. 패루 상단에 瞻雲이라고 적혀있다. 1950년대 도로 확장

할 때에 철거되었다가, 2008년 西單文化廣場을 조성할 때 다시 세워졌

다. 京畿道는 명 京畿道御使衙署에서 유래되었고, 첨운패루 서북단 지

107) 朴趾源, 熱河日記 중 黃圖紀略 : “西館在瞻雲牌樓內, 大街之西, 白廟之左.

······ 前墻十餘間甎刻牡丹而築之, 嵌空玲瓏. 正使處正堂, 中庭有東西堂, 副使・
書狀分處, 余處前堂” (民族文化推進會國譯本, 책2, 원문 p.636).

108) 朴趾源, 熱河日記 중 關內程史 8월 3일조: “日出後始開館門, 遂與時大張

福出館, 步至瞻雲牌樓下” (民族文化推進會國譯本, 책1, 원문 p.696).

109) 欽定大淸會典事例 권870 工部・公廨 : “(옹정 12년)將瞻雲坊內務府官房九

十四間, 給爲步軍統領官廨, 舊有安定門大街公署, 仍交與內務府收管” (續修四庫

全書本, 책810, p.544).

110) 欽定大淸會典事例 권870 工部・公廨 : “(건륭)二十一年奏准, 地安門外禮

部會同館, 應改爲步軍統領公廨, 舊有宣武門內瞻雲坊公廨, 卽改爲禮部會同館. 又

以地安門外帽兒衚衕之會同館, 爲步軍統領衙門, 廳舍百四十有二間” (續修四庫全

書本, 책810, p.545).

111) 欽定大淸會典事例 권514 禮部・朝貢・館舍 : “嘉慶五年奏准, 宣武門內瞻

雲坊館及正陽門外橫街館二處會同館房, 向爲安南、琉球等國來使館舍, 自乾隆五

十五年奉旨, 安南、緬甸、暹羅、南掌等國, 俱著內務府經理. 此房遂置間曠, 應交

與內務府收管” (續修四庫全書本, 책806,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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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소재하였다. 1965년에 前京畿道와 합병하여 中京畿道로 바뀌었다.

옛 서관은 현 復興門內大街 民族文化宮 후원 자리이다. 민족문화궁 후

문을 나서면 바로 中京畿道이다.

이와 경우가 다르지만 청 步軍統領官 아문이 소재한 帽兒衚衕에 한

때 朝鮮(북한)大使館으로 사용된 可園이 있다. 가원은 청 文旭의 정원

이었다. 현 행정구획으로 東城區 帽兒衚衕 7호-13호이다. 문욱의 자는

星岩이고, 시호는 文達이며, 正藍旗 출신이다. 1871년(동치 10)에 閩浙

總督, 1881년(광서 7)에 協辦大學士, 1884년(광서 10)에 武英殿大學士를

역임했다. 1861년(함풍 11)에 蘇州 拙政園과 獅子林을 본받아 가원을

지었다. 남북으로 100m이고, 동서로 26m이다. 면적은 1.1만㎡이다. 앞

쪽 정원은 연못 위주, 뒤쪽 정원은 假山 위주로 꾸몄다. 정원 규모가

비록 크지 않지만, 정신을 즐겁게 해준다며 이름을 可園이라고 지었다.

1884년(광서 10) 문욱이 별세한 이후에 가원은 북양 요인 馮國璋에게

팔렸고, 일정 시기에 張蘭峰이 차지했다. 1949년 공산당정부 수립 직후

한동안 가원 일부를 조선대사관으로 사용되었다. 1959년경에 조선대사

관은 새로 지은 日壇北路로 옮겼다. 1984년에 가원은 北京市文物保護

單位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 다시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승격되었

다.

Ⅳ. 결 론

한국인들은 일찍부터 북경 지역을 드나들면서 많은 발자취를 남겼

다. 북경 지역에는 고구려인과 신라인들이 거주했던 지명이 보이고, 고

려인들이 활동한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 뒤이어 조선인들이 북경 지

역을 드나들면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조선 조정에서 보낸 사절

이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명청 시대에 조선 사절들이 북경 도성에서 머물렀던 관사는 어디인



中國史硏究 第82輯 (2013. 2)154
가? 소위 조선사관에 관한 기록은 사행록(燕行錄)을 비롯한 각종 문헌

에 자세히 남아 있다. 명 건국 초 이례적으로 육로로 북평(북경)을 두

룬 權近 일행은 燕臺驛에서 머물렀다. 연대역은 훗날 북회동관으로 발

전했고, 오늘날 王府井大街와 東單三條가 교차하는 동북쪽 자리이다.

사행 노선이 해로에서 육로로 바뀐 1409년(영락 7) 이후부터 마지막

대명 사절이 돌아온 1637년(인조 15)까지 조선 사절은 줄곧 玉河館(南

會同館)에 머물렀다. 옥하관은 오늘날 東城區 東交民巷 最高人民法院

자리이다. 옥하관과 연대역(북회동관)은 모두 大明門 앞에 자리한 예부

와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

청초에는 조선 사절이 여전히 옥하관에 머물렀다. 옥하관은 17세기

말 러시아 사절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조선 사절의 사용빈도가

급감하다가, 1732년(옹정 10) 옥하관 뒤편에 동방정교 교당이 세워진

시점부터 러시아 사절만 사용하는 전용 공간으로 바뀌었다. 청나라가

입관한 직후에 북경에 들어온 麟坪大君 李㴭는 감시와 예우 차원에서

부사 이하 일행과 분리되어 別館에 유숙하였다. 별관은 자금성 바깥과

접해있는 동북쪽 일대로 추정된다. 건륭경성전도에 보이는 (北)高麗

館은 현 東城區 美術館後街 77號에 자리했다. 이곳은 인평대군이 머물

렀던 별관 또는 북경에 동시에 들어오는 조선 사절을 위해 마련한 예

비용 관사인 북관일 가능성이 있으나, 앞으로 좀 더 보완 작업이 필요

하다.

러시아 사절이 옥하관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조선 사절들은

智化寺, 督浦司, 法華寺, 北極寺, 十方院 등 여러 곳으로 옮겨 유숙했

다. 이들 관사들은 大淸門(명 大明門)에 소재한 예부로부터 별로 멀지

않는 장소에 소재하였다. 지화사는 현 東城區 祿米倉衚衕 5號이고, 법

화사는 东城区 报房胡同 99號 일대이다. 督浦司는 천안문광장 서쪽 國

家大劇院 또는 그 인근 지역으로 추정된다. 북극사는 琉璃廠西街 끝에

소재한 옛 北極巷 자리이다. 십방원은 東城區 盛芳胡同 서쪽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이다.

1724년(옹정 2) 이후 조선사절은 한동안 현 王府井 東天主堂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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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인 甘雨衚衕에 자리한 乾魚衚衕館을 이용했다. 조선사절들은 건어

호동관의 공간이 비좁고 불길하다는 소문이 나돌자 사용하기를 꺼려했

다. 1748년(건륭 13) 직전부터 1905년(광서 31)까지 조선 사절은 기존

옥하관에서 바로 남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玉河橋館(高麗館, 朝鮮館,

南館)을 주로 사용하였다. 옥하교관은 건륭경성전도에 보이는 고려

관으로 현 東城區 前門東大街 北京市公安局 자리이다. 여러 조선 사행

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후발 사행은 西館(瞻雲坊館)에 유숙하였다. 서

관은 현 西城區 復興門內大街 民族文化宮 후원 자리이다.

끝으로 찰기를 덧붙인다. 요사이에 동아일보에서 연재할 중국 대륙

속의 우리 문화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수집해두었던 북경 소재 조

선사관 자료들을 찾아 정리 분석한 것이다. 북경 도성에서 조선 사절

들이 머물렀던 관사를 찾는 작업은 옛 기록을 정확하게 고찰하는 학술

적 성과 외에 한중 우호교류의 역사적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주

제이다. 필자는 한중 양국 사람들에게 예전에 양국 사이에 이루어졌던

역사 교류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해주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욱 더 우호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弓洞自然; 壬辰初

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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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明清时期北京朝鮮使館的考察

朴 現 圭

北京在悠長歲月中, 很多朝代起到了首都或陪都的作用, 而在今天它是代

表了中國的城市. 明清時期, 眾多的朝鮮使節出入北京, 他們通常會在所謂

的朝鮮使館中駐留40-50天左右, 展開活躍的外交、文化、通商活動. 位於

北京的朝鮮使館可以說是以前展開韓中兩國外交活動的歷史性場所, 同時

在今後, 也將被活用爲兩國人民共同開創友好交流的場所.

明朝時, 朝鮮使節曾駐留過的使館是燕臺驛、玉河館(南會同館)等; 清朝

時有玉河館、別館、智化寺、督浦司、法華寺、北極寺、十方院、乾魚衚

衕館、玉河橋館(南高麗館、朝鮮館、南館、南小館)、(北)高麗館、西館

(瞻雲坊館)等多處地方.

燕臺驛是朝鮮建國前權近曾駐留過的驛館, 現位於東城區王府井大街和

東單三條相交叉的東北側處; 玉河館是明初天道之後起到清雍正初爲止的

的悠長年間, 眾多的朝鮮使節們曾駐留過的使館, 後被專用爲俄羅斯使館,

現位於東城區東交民巷最高人民法院的所在之處; 乾魚衚衕館是在玉河館

被讓於俄羅斯使節使用後, 朝鮮使節曾臨時使用過的使館, 現位於王府井東

天主堂南邊的甘雨衚衕. 玉河橋館(南高麗館)是1748年(乾隆13年)起到光緒

末年爲止, 專用於讓朝鮮使臣駐留的官舍, 現位於東城區前門東大街的北京

市公安局處. 別館是朝鮮王子麟坪大君曾住過的特別官舍, 該官舍位於紫禁

城東邊東北側處. (北)高麗館可能是麟坪大君所住的別館或者預備朝鮮使

館. 智化寺、督浦司、法華寺、北極寺、十方院等是玉河館被讓後, 朝鮮使

節臨時駐留過的官舍. 西館(瞻雲坊館)是在諸多朝鮮使節行同時前來時,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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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發的使節曾使用過的官舍.

주제어: 조선사신, 북경, 옥하관, 옥하교관, 고려관, 조선관.

關鍵詞: 朝鮮使臣, 北京, 玉河館, 玉河橋館, 高麗館, 朝鮮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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